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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구센서스를 앞두고 아태

법률센터와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

의회 등의 단체들은 지난 25일 아태법

률센터에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시

아계 주민들에게 2010년 인구센서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 2000년 인

구센서스 누락 인구가 캘리포니아 전체

의 누락 인구 가운데 35%나 차지하는 

등 센서스 불참이나 누락 가능성이 높

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한인 등 아시

아계의 센서스 불참 이유는 이민 신문

에 따른 불안감과 언어장벽이 주된 요

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

센서스는 이민신분에 대해 상관없이 누

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의 보

안이 철저히 보장되는 안전한 조사로 

안심하고 참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센서스 2010은 오는 3월 13일부터 센

서스 설문지가 각 가구에 우편으로 발

송되며 설문지를 발송하지 않은 가구에

는 이후 센서스 직원들의 직접 방문 조

사가 이뤄진다.

-인구센서스 2010 이란 무엇인가? 매 

10년 마다 연방정부가 센서스 사무국을 

통해 시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방

문자,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미국

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인구를 조사하

는 것이다. 센서스에서 조사된 인구수

는 연방정부의 예산 분배(학교, 병원, 도

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결정에 주

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석 수를 결정하는 데에도 센서스

의 인구수가 이용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의 정치력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하는가? 지난 

인구조사는 아시안 태평양계 아메리칸

(AAPI) 커뮤니티에 손해를 끼쳤다. 지

난 2000년 인구조사에서 아시안 아메

리칸의 1%, 태평양계 아메리칸의 약 

5%가 실제 인구보다 적게 조사 되었습

니다. 이것은 2000년 인구조사에서 캘

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약 175,000명

의 아시안 태평양계 아메리칸(AAPI)이 

누락됐으며,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가 21억 달러의 연방정부기금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

리는 모든 각 커뮤니티 구성원이 정확

히 집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센서스 2010을 위한 주요 날짜

2010년도 3월 초: 앞으로 하게 될 인

구조사 설문지를 알리는 안내편지가 각 

가정에 우송된다. / 3월 말: 영어가 불

편한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와 러시

아어 사용 가정이 10% 또는 그 이상인 

지역에 확인 엽서가 발송된다. / 4월: 

인구조사의 날- 모든 인구조사 설문지

가 센서스 사무국으로 반송된다. 설문

지를 반송하지 않은 가정으로 대체 설

문지가 우송된다. / 5월-7월: 인구조

사 직원들이 인구조사 설문지를 반송하

지 않은 가정을 추가 방문한다. / 12월 

31일: 센서스 사무국에서 총 인구 조사 

결과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관련 웹사이트 (http://2010.census.

gov/2010census/language/korean.

php ).                                     <지재일 기자>

세계의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지

진 참사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은 아

이티의 외국 빚을 국제사회가 나서 감면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 전미복음주의협

의회(NAE) 대정부 담당 부회장 리처드 

시직 목사가 각 분야에서 뜻을 함께 하

는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손잡고 최근 설

립한 ‘공동선을 위한 신복음주의 파트너

십(New Evangelical Partnership for the 

Common Good)’은 복음주의 교인들로 하

여금 “슬픔 속에 있는 자들, 다치고 살 곳

을 잃은 자들을 위해 긍휼의 정신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

을 촉구하는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 단체

다.

신복음주의 파트너십은 최근 아이티 지

진 참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는 예수님께서 빚에 억눌린 이들을 자유

롭게 하는 일에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

고 믿는다”며 “이는 특히 위기의 때에 더 

긴급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이티의 강력한 대지진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아이티의 사회 기

반 시설을 모두 파괴시켰고 재건에는 많

은 시간과 노력, 물질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우리는 아이티 정

부가 채무를 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과 기

구들이 빚으로부터 아이티를 자유롭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 성명은 총 

60명의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이름

으로 발표됐다. 성명에 공동서명한 주요 

인사로는 조엘 헌터 박사(버락 오바마 대

통령 종교 자문 담당, WEA 북미이사), 짐 

월리스 박사(소저너스 회장), 리처드 마우 

박사(풀러신학교 총장), 새뮤얼 로드리게

즈 박사(전미히스패닉크리스천지도자협

의회), 데이빗 거쉬 박사(인권을위한복음

주의 창립자) 등이 있다.         

                                                  <2면에 계속>

제43대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24일 오후 

4시 빛과소금교회(이정현 목사)에

서 열렸다. 회장단 이취임과 원로

목사 초청위로잔치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목사회 신임 회장의 취

임을 축하하고 이임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 1

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수석부회장 박효

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나

성서부교회 김승곤 목사의 설교, 

이임·취임인사, 격려사 등의 순으

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갈라디아

서 5장 25장,26절을 본문으로 ‘성

령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믿는 사

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하

는데 왜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가. 

첫째 성령을 떠난 생활은 물고기

가 물을 떠난 것과 같아서 성령 없

이 살면 삶이 곤고해진다. 두 번째

는 성령 안에 살면 희락과 사랑 등

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성령 안에 있으면 자

연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믿는 이

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가를 항상 

살펴보아야하며 성령 안에 살 때 

목사회 또한 귀하게 쓰임 받을 것

이다”고 전했다. 취임사를 전한 이

정현 목사는 “특별히 소임기간 불

신과 분열이 많은 이민교회를 새

롭게 하기 위해 개교회에 찾아가 

I Love Pastor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임기

동안 열심히 일 해볼 것이다”고 전

했다.                            <이태근 기자>

아태법률센터 LA 시장과 함께 센서스 기자회견 가져
이정현 목사, 남가주한인

목사회 43대 회장 취임 

복음주의 지도자들, 아이티 외채 감면 촉구

리처드 시직 주축‘신복음주의 파트너십’성명 발표 

미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인구센서스 참여해야

이 여인의 슬픔을 국제사회가, 크리스천 모두가 함께 지고 갈 때다. ⓒ월드비전 제공

이정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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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희생된 목회자 기리며 UMC 1백만불 모금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

운 생명이다. 평소 아이티를 사랑하며 

그곳에서 구제활동을 펼쳐 왔던 두 명

의 연합감리교회(UMC) 목회자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그들

의 아이티 사랑을 기리는 연합감리교

인들은 지진 이후 현재까지 1백만불 이

상을 모금하며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후, 연합감리교

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쓰나미, 허리

케인 등 전세계 재난 현장에서 직접 구

제하는 연합감리교회 구제위원회의 총

무 샘 딕슨 목사와 선교자원봉사부 책

임자 클린튼 랍 목사가 실종됐기 때문

이다. 며칠 뒤 두 목사가 발견됐지만 딕

슨 목사는 구조대원이 구출하기 전 이

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랍 목사는 긴

급히 플로리다로 후송됐으나 결국 그도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이들의 죽음

에 총회세계선교부 총무 조엘 마틴즈 

감독은 “딕슨 목사는 우리를 대신해 예

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늘 섬겨왔

다. 그의 죽음은 전세계의 가장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구제사역에 큰 

손실이다”라고 밝혔다. 서부 오하이오

의 브룩 오우 감독은 “랍 목사의 구출 

소식을 듣고 감사드린지 얼마 되지 않

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두 슬픔에 잠겨

있다”고 애도했다.

이 두 목회자의 소식이 알려진 후, 연

합감리교회는 일주일만에 1백만불을 

모금했다. 조엘 마틴즈 감독은 “이 헌

금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연합

감리교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강한 서

약이 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연합

감리교회 구제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 

도미나카에 도착했으며 다양한 협력기

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아이티 구호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은 이미 

다수가 아이티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로이드 롤린스 목사는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

opment를 통해 구호 활동 중이며 존 맥

컬로우 목사는 현지 단체들에 Church 

World Service의 기금을 전달했다. 레

이 부차난 목사는 Stop Hunger Now를 

통해 긴급 식량을 제공했다. 

                                <김준형 기자>        

한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북한에 로버트 박 선교사를 석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반 사무총장은 북한에 로버트 박 

선교사의 가족과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

라 그를 석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재미교포 출신의 북한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선교사는 지난 해 25일 북한

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자진 입

북했다 체포됐다.

네시르키 대변인은 반 사무총장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주시해 왔으며, 미 국

무부 역시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경우

는 지난 두 여기자 억류 때와는 달리 자

진 입북한 경우이며, 로버트 박 선교사

가 미 정부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고 밝

히고 있다는 점, 또한 인권 문제가 걸

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래 저

래 대응 방안을 고심해 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도 특별한 

언급은 없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이었다.               <손현정 기자>        

<1면에 이어> 

이번 성명은 향후 5년간 아이티 정

부에 3천8백만 달러의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한 세계은행(IBRD)의 최근 

결정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이 아이티 재건을 위해 1억 달러를 무

이자로 대출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 

지진 참사로 인한 아이티의 짐을 나

누려는 국제사회적 움직임에 고무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이같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

서 내놓은 결과물이다. 아이티는 지

난 12일 발생한 지진 이후 약 2주일

이 지났지만, 피해 상황이 워낙 커 전

쟁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아이티 정부는 지진

으로 국민의 3분의 1인 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사망자 수가 

20만 명, 부상자 수가 25만 명 정도에 

이재민이 150만 명 가량 발생한 것으

로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총리 프랑소와 필롱(Francois 

Fillon)이 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복장인 부르카(Bruca) 금지법안에 

대해 12일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것

은 집권여당 UMP 의장인 쟝-프랑소

와 코페(Jean-Francois Cope)가 제시

한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코페는 지

난 12월 말, 1월 말로 예정된 국회 토론

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부르카 금지

법안을 대중에게 발표해, 특히 집권여

당 UMP내 의원들을 놀라게 했다.

이것은 또한 지난달, 니콜라 사르코

지 대통령이 “부르카는 종교의 상징물

이 아니고 여성 굴종의 상징물이며 프

랑스에는 이런 비인권의 상징물이 설 

자리가 없다”고 밝힌 강경한 입장을 대

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집권여당 UMP 지도부 대다수

는 이러한 제안은 아주 성급한 것이며 

아직은 시기 상조라며, 쟝-프랑소와 쿠

페를 비난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지금 

프랑스는 우경화와 반인권 논란으로 얼

룩진 프랑스 국가정체성 대토론회가 진

행 중이다. 지난 10월 25일, 에릭 베쏭

(Eric Besson) 이민장관은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신을 가리는 무

슬림 여성의 전통복장인 부르카는 평등

을 추구하는 프랑스의 정체성에 위배된

다”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한 대토론회

를 열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몽드는 사설을 통해 “역사, 문화, 종교 

등을 망라해 프랑스인의 자긍심과 정체

성을 재확인하고자 열린 이번 대 토론

회의 목적이 무슬림에 대한 인종차별과 

정부 여당의 우경화 전략을 위한 수단

으로 변질됐다”고 말하며 “사르코지 대

통령은 실수를 인정하고 토론의 방향성

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인도 시크교도들이 터번을 금지하는 

법안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인도정

부와 전세계 해외 거주 인도인에게 그

들 종교의 정체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인도-아시안 뉴스 서비스 IANS지는 1

월 8일자 신문에 밝히고 있다. 시크교

도들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만

이 시크교에 대해 무지하며, 그들을 강

력한 사회, 정치, 행정적 압력세력의 희

생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

한 시크교도들의 문제는 2004년 3월에 

프랑스국회가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는 

것을 학교, 병원, 시청등과 같은 공공장

소에서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시작

되었다.

이들 시크교 대표단은 파리의 4개의 

시크교 기도소의 대표단과 프랑스에 사

는 대략 4천명의 시크교인들이 서명한 

결의문을 1월 중 인도정부에 전달할 계

획이다. 이 결의문에는 프랑스 교육시

스템에 훌륭하게 적응한 시크교 어린이

들이 공적인 일을 할 때 터번 쓸 자유를 

얻기를 확실히 해달라는 요청을 프랑스 

정부에 전달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김지영 객원기자>        

반기문 UN 사무총장, 로버트 박 석방 촉구

“여성 굴종의 상징 ‘부르카’, 佛 엔 설 자리 없다”

프랑스, 종교 상징물 
논쟁중

영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슬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올해 영국민 사회 태도(BSA) 연례 

조사 결과를 인용, 대다수 영국민

이 이슬람에 의한 사회 분열을 우

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절반 이

상인 52%는 영국이 종교에 의해 

분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55%는 영국 내 급격한 이슬람 교

세 확산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영국민들 대다수가 기독교 국

가 전통이 무너지는 데 뒤따르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

여 준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를 입증하듯, 조사에 응한 총 

4,486명 가운데 45%가 ‘종교적 다

양성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라

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집 주변에 모스크가 세워지는 데

는 75%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반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

서는 15%만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

다. 조사 연구에 참여한 맨체스터

대학교 인구학 교수 데이빗 보아즈 

박사는 이같은 결과들이 영국민들 

대다수가 이슬람을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

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비무슬림의 인권에 치명적인 침해

가 될 수 있는 규율을 포함한 샤리

아 법 도입과 같이 강경 이슬람 세

력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일이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아즈 박

사는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

다는 느낌은 나아가서 국가 안보

가 위협받고 있다는 두려움, 자유

가 제한받는 것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아즈 박사는 최근 영국 

정부의 사회 화합 정책이 이슬람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거꾸로

는, 현재 영국 내 증가하는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이슬람이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정 기자>   

교단 구제위원회, 목회자들 아이티에서 활동 시작해

강경 무슬림들의 집단 행동에 위협 느껴 

샘 딕슨 목사와 클린튼 랍 목사 ⓒ UMC

반기문 UN 사무총장

영국인 절반 이상
 “이슬람이 사회 분열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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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함께 아이티로 떠나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굿네이버스가 

아이티 지진사태 현장에서 긴급구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한인사

회의 많은 분들이 돕고 싶다는 연락을 

다수 받았다. LA 온누리교회에서 가정

사목을 담당하는 강피터 목사와 딸 바

이올라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미

쉘 양도 이들 중에 하나다. 파견을 앞두

고 굿네이버스 긴급구호 봉사자 교육 

중에 만난 강피터 목사는 “TV에서 지

진으로 인해 참사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라도 돕

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라고 말을 꺼

냈다. 아이티에서 통역 이외에도 고통

을 받는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다며 강

한 의지와 열정을 보였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

움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한 강미쉘 양은 

긴급구호 현장에서 불편한 점들은 다 

감수할 자신이 있다며 밝은 미소를 띄

웠다. 강피터(한국명, 강승철, 55세) 목

사는 현재 LA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사

역을 담당하고 있으면 한국을 떠나 브

라질에서 6년, 미국에서 41년을 살면서 

분쟁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49개국에

서 선교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풀러 신

학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에 능통하

여 이번에 전문통역자로서 긴급구호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태어

나서 자란 강미쉘(한국명, 강영애, 21

세)양은 어릴 적부터 부모를 따라 여러 

나라에서 선교봉사를 한 경험이 있으

며 현재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생화학

을 전공하고 장차 의과대학을 지망하

는 3학년 학생이다.  방학 때마다 중고

등학교와 대학생들을 위한 캠프나 수

련회에서 응급처지요원으로 활동해왔

다. 통역/의료 자원봉사자와 긴급구호 

후원문의는 1-877-499-9898.

굿네이버스 아이티 긴급구호 자원봉사자 이야기

아홉번째 만남은 샌퍼난도 밸리에 

위치한 밸리연합장로교회(PCUSA) 최

재홍 목사다. 최 목사는 11년전 풀러신

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치노힐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청년 교회를 개

척하게 됐다. 목회 방향은 청년들과 동

고동락하는 신앙공동체와 생활공동체

를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부족함을 느

껴 개척을 잠시 그만두고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이어갔다. 

최 목사는 이곳에서 2년간 섬긴 후, 38

년의 역사를 지닌 현재의 밸리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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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째 사역중이다. 

-교회간의 연합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중

요합니다. 밸리지역에서는 연합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밸리지역에서는 해마다 밸리지

역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을 위한 중보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를 통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밸리지역

을 살리고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

합니다. 밸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

역 중 하나인데,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

가 성을 상업화해 만든 영상물이 제작

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

다. 여기서 제작되는 영상물은 전세계 

영상물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영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기도

가 정말 필요한 곳인데 목회자들이 이

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기도회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밸리를 위

한 연합 중보기도회가 교회간 연합과 

지역을 영적으로 정화시키는 일석이조

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연합중보기도회는 올해로 6년째를 

맞았고, 지역 목회자를 초청해서 집회

를 하게 된 것은 3년이 되었습니다. 매

년 12월 2째주에 한주간 실시됩니다. 

매일 다른 강사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교회의 성도

들도 참석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

다. 한 주간 동안 부르짖는 기도제목은 

첫째, 밸리를 거룩케 하소서 둘째, 밸리

를 부흥케 하소서 셋째, 밸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입니다.

-세대교체, 교회연합, 2세 사역, 부흥 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상당합니

다.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부흥은 연합을 통해서 이뤄

집니다. 연합으로 부흥의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밸리지역을 위한 중보기

도회만 보더라도 연합으로 시작된 기

도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변하고 참여

하는 교회가 변하고 또 교인이 변합니

다. 그러면 변화된 이들로 인해 부흥은 

자연히 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보기

도회가 중요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로 거룩해집니다.(딤전 4:5).

무엇보다 연합중보기도회를 통해 하

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도자와 평신

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기도를 통

한 부흥을 꿈꾸며, 성도들의 선교에 대

한 열정을 고취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선교

단체와 협력해 12주 이상의 선교훈련

을 주보로 하고 있습니다. 주보가 단순

하게 교회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

라 세계의 중보기도 정보, 리더십, 성품

관리, 성경공부 등 최근 정보와 선교지

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

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복음을 들고 헌

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주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서 교회와 선교지, 삶과 전

도가 동일선상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

입니다. “선교는 하늘의 축제이고 이 

땅의 기쁨이다”라는 마인드를 키우는 

것인데 매주 나오는 주보가 주일만 쓰

이고 버려져서는 안됩니다. 주보는 하

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 교

회는 주보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

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기자>        

지역사회 위한 ‘중보기도’로 연합 도모한다  

[이민교회 문답]  밸리연합장로교회 최재홍 목사

최재홍 목사

크리스천교회(제자회) 미주한인교

회 제12대 총회장으로 나성중앙교회 

이성도 목사가 선출됐다. 이 목사는 지

난 20일 오후 7시 30분 윌셔크리스천

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원들

의 인준을 받아 총회장 후보로 선출된 

후 임원들의 동의로 총회장으로 선출

됐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

포하는 교단이 되기 위해 섬김의 종으

로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하다. 부르심 받

은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

력하겠다”고 총회장 선출 소감을 밝혔

다. 

또한 이 목

사는 제자회가 

미국 교단과 

동등하게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

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인 목회자 네

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이고 저변 확대

는 물론 목회자간의 조직을 위한 훈련

도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생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이티 지진 현장은 참혹한 상

황이 이어지고 있다. 규모 7.0의 강진

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35만여 명

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

는 가운데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원된 자원봉

사자들이 의료 및 식수 등 구호물품

을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

모든 재난에는 당장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할 급선무라는 것은 당연

한 사실이다. 이에 물 부족으로 고통

을 겪는 이들에게 깨끗한 우물을 공

급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SWIM(Safe 

Water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임영호)선교회는 아이티 지진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깨끗한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 동역 교회, 단체 및 개

인 재정 후원자를 긴급히 찾고 있다.

임영호 대표는 스윔선교회에서는 “

아이티 현지인들에게 직접 정수기 제

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 직접 깨끗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인들이 정수기 제작법을 배

워 소규모 비즈니스도 가능하도록 교

육할 예정이다. 나아가 스윔선교회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

다.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

계가 필요한데 가격이 약12만 불이

다. 기계 한대가 있다면 약5천여 개의 

우물을 아이티 각 지역에 개발 가능

하다. 미주 내 한인교회가 조금씩 힘

을 모은다면 아이티 생존자들에게 깨

끗한 생수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스윔선교회는 아이티 현

지에서 야외 화장실 제작, 공중위생 

보건 훈련, 자연농업 농사 교육을 실

시할 예정이다. 지하수가 개발되고 

농업, 축산이 가능해지면 자연농업을 

통해 최저비용,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길러 아이티 현지인들이 먹을 음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SWIM선교회와 함께 지하수 개발

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나 단체는 

SWIM 선교회 대표 임영호 (714)403-

2121(www.swim-usa.org)로 문의하

면 된다.

                                        <지재일 기자>

크리스천교회 제12대 총회장에 이성도 목사

SWIM선교회 아이티 지하수 개발 후원교회 모집

지하수 개발 기계 한 대로 아이티 5천여 지역 지하수 개발 가능 

LA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담당 강피터 목사와 딸 강미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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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남가주 한인 음악가협회 
신년 자선음악회 개최

아이티 돕기 할리우드가 앞장

은준관 총장, ‘20세기 기독교교육자’에 선정캘리포니아 UCS대학, 한국총회
신학교와 자매결연 

영화 ‘수퍼스타 감사용’으로 잘 알려진 

옛 삼미그룹 2대 회장 김현철 씨가 기

업가에서 선교사로 변신한 스토리를 중

앙일보가 인터뷰했다. 서울 삼일빌딩의 

주인이었고, 야구단 구단주였으며 특수

강으로 세계 제패의 꿈을 꿨던 그는 지

금 대지진으로 신음하는 아이티에서 선

교센터 건립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다.

중앙일보는 선교사로 변신한 그를 지

난 14일(현지시간) 지진 참상의 현장인 

아이티 프로토프랭스에서 우연히 만났

고, 이후 19~20일 산토도밍고에서 다시 

만나 그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들었다. 

그는 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세인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김 씨는 지난 1980년 만 29세라는 이

른 나이에 그룹 회장직에 올랐다. 한참 

그룹이 잘 나가던 77년 선대 회장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골수암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세상을 뜨자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당시 쌍용 김석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도 젊은 나이에 그룹 총수가 

돼 세간에서는 이들을 두고 ‘재계 3김’이

라고 부르기도 했다.

삼미그룹은 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원에 특수강 공단을 만들어 무기 국산

화를 시도했을 때, 그 선두에 섰던 주자

였다. 국내 철강회사들이 첨단 특수강에 

손사래를 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삼미

에게 중책을 맡겼고, 당시 일본 마루베

니라는 특수강 회사 공장에서 8개월 연

수 경험이 있었던 김 씨는 새 사업체 이

사로 발령 받았다.

삼미는 특수강으로 세계에서 그 이름

을 날렸다. 89년 캐나다 최고 특수강 회

사를 인수하면서 100년 된 미국 자회사

도 손에 넣었던 삼미는 명실상부하게 특

수강에서 세계적 회사가 됐다. 그러다 경

기가 나빠지면서 북미공장이 적자를 냈

고 이로 인해 자금이 말리기 시작했는데, 

95년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

지면서 특수강 세계 1위라는 꿈도 접어

야 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른 나이에 회장이 되고 삼미가 특수

강으로 세계 1위를 넘볼 때만 해도 신바

람이 났다”며 “그러나 95년 노태우 대통

령 비자금 사건이 터져 언론에 오르내리

면서, 이렇게까지 기업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기업을) 떠나기로 했다”고 자신

이 회장직에서 물러났던 기억을 더듬었

다. 그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2년 후 

그룹은 부도가 났다. 이후 모든 재산을 

은행에 압류 당했던 김 씨는 어렵게 생

활을 이어가다 친구의 도움으로 재기하

기도 했다. 가족들에게도 시련은 닥쳤다. 

맏딸은 거식증 치료를 받고 있고 사위는 

백혈병 진단을 받아 지금도 서울대병원

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다. 장남은 몇 년 

전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적이 있었다. 어렵사리 고

쳤지만 지난해 여름 재발했다.

김 씨 자신도 지난 2002년 우연히 대

장검사를 했다가 직장암 판정을 받았다. 

한달 반 동안 항암제 투약기구를 몸에 달

고 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 선교사의 삶을 살게된 계

기였다.

그는 “수술하러 가는데 ‘암센터’라는 

간판이 보이니까 눈물이 핑 돌았다”며 “

수술은 잘 됐다. 그런데 일주일 뒤 수술

부위가 터져버렸다. 몽롱한 와중에서도 ‘

이젠 끝이구나’ 싶었다. 그때 신에게 매

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려만 주신

다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다고.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는 고백했

다. 그는 “아들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과

거 잘못을 회개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됐

다”며 “남들은 자식 이야기를 창피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생각이 다르다. 많

은 분이 알고 기도해주면 그만큼 힘이 되

는 것 아니겠나.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

에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병에서 회복된 뒤 하와이에 

있는 선교사 교육센터에 들어갔다. 석 달 

교육을 받고 다시 두 달여 태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그는 그 때까지도 선교

사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 당

시 집이 있었던 도미니카로 돌아가려는

데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한 교회에

서 이왕 갈 거면 선교사 파송을 받으라고 

권해 선교사가 됐다.

그는 삼미그룹 회장 때와 지금 어느 쪽

이 더 행복한가를 묻는 질문에 “15년 회

장 하면서 행복했던 건 우리가 세계 1위

를 할 수 있다는 꿈을 꿨던 잠시뿐이었

던 것 같다”며 “나머진 스트레스와 고민

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고 나

니 반대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늘 행복

하다. 아버님이 이룬 삼미그룹을 지키지 

못한 게 걸리지만 이젠 그마저 내려놨다. 

꼭 내가 해야 한다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회사 역시 사라진게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선 “아

이티에 선교센터와 함께 병원·기술학교

를 짓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

래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에서 시작했

던 건데 제가 소속한 월드그레이스미션

과 남가주 늘푸른 선교교회가 합세해 곧 

착공할 것”이라며 “이번에 포르토프랭스

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힘을 보태고 싶

다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 당장 먹을 

물과 식량도 급하지만 아이티는 길게 봐

야 한다. 한번으로 끝나는 구호 말고 그

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

는 게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캘리포니아 UCS 대학이 지난 22일 오

전 11시 가든스윗호텔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신 총회측 신학교인 한국

총회신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두 학교는 이번 자매결연으로 학점 교

류 및 상호 교수 방문 강의, 학술 세미나 

공동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예장 합동총신 김중곤 총회장은 “양 학

교의 만남은 바른 신학과 목회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양 학교가 바른 신학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들이 많이 양성하고 하나님이 인

정하고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

기 바란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UCS 대학 최아브라함 총

장은 “현재 미국 정부가 한인 신학교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인정받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자매결연 소감

을 전했다.

캘리포니아 UCS 대학은 복음주의 신

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 위

에 교회 지도자 양성 및 사회 각 분야의 

인재 발굴을 위한 대학이다.

캘리포니아 UCS 대학교 (213)388-

5992.

                                             <이태근 기자> 

2010년 LA 남가주 한인 음악가협

회(회장 김철이) 신년 자선음악회가 

24일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됐

다. 이날 음악회에는 이혜경의 오르

간 연주, 독창, 이화코랄과 LA 필그림 

남성 합창단 등 다양한 곡이 연주됐

다. 연주곡은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

신 하나님, Oh Happy Day 등이다.

출연자는 지휘자 강영옥, 김철이, 

백경환, 이영두, 소프라노 김영안, 노

혜숙, 테너 김일두, 바리톤 장상근 등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클래식 음악가

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

이번 음악회는 남가주 한인 음악가

협회가 주관하고 샘의료복지재, 샬롬

장애인선교회, 소중한 사람들, 미주

탈북자선교회가 협찬했다.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818)970-

5106

                                      <지재일 기자>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 

산드라 블록,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이 아이티 돕

기에 앞장서면서 세계 각국의 스타들

도 속속 온정의 손길을 뻗고 있다.

산드라 블록이 아이티 구호를 위해 

100만 달러,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이 아이티 의료지원에 나선 

‘국경없는의사회(MSF)’에 100만 달러

를 기부한 데 이어 ‘타이타닉’의 레오

나르도 디카프리오도 ‘클린턴 부시 아

이티 기금’에100만 달러를 기부한다

고 21일 밝혔다. 

디카프리오의 전 애인이자 슈퍼모

델인 지젤 번천도 150만 달러를 기부

했고 팝스타 샤키라는 자신이 설립한 

‘베어풋(Barefoot)’ 자선 재단을 통해 

아이티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약속했

다. 꽃미남 배우 조지 클루니는 MTV 

등 방송사들과 기획한 모금 생방송 ‘아

이티에 희망을(Hope For Haiti Now)’

이라는 프로그램을 22일 밤 진행하면

서 개인적으로 아이티 구호를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다.

그룹 회장에서 선교사가 된 김현철 씨

은준관 총장

세계 호령하던 그룹 회장이 선교사 된 사연

삼미그룹 전 회장 김현철 씨, 아이티 선교사로 헌신

캘리포니아 UCS 대학교 최아브라함 총장이 예장 합동총신 총회장 김중곤 목사와 자
매결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LA 필그림 남성 합창단이 Oh Happy Day, 필그림 코러스(바그너)를 연주했다. 안젤리나 졸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사이몬 코웰, 셀린 디온. (왼쪽부터) 

은준관 총장(실천신대)이 북미기

독교교육학회 주관 ‘20세기 기독교

교육자’에 동양인으로는 유일하게 선

정됐다.

‘20세기 기독교교육자’는 개신교

와 가톨릭, 정교회를 망라해 20세기 

북미 기독교 교육에 영향을 준 학자 

160명을 선정했으며, 주최측은 이들

이 저술이나 강의, 기관의 리더나 사

역모델 개발자로서 20세기 기독교교

육 역사에 언급돼야 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주최측이 인터넷에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은 총장은 교육 신학을 구조화

해 신학과 교육학의 통합을 이뤘다고 

소개하고, 종교교육학을 신학적 이론

으로 정립하고 신학을 실천과 연계시

킨 공로를 인정했다. 무엇보다 미국·

캐나다 교육학자들과 그들의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반영됐다. 명단에는 이와 함

께 은 총장의 약력도 소개됐다.

은 총장은 이와 함께 미국 캘리포

니아 버클리의 PSR(Pacific School 

of Religion)에서 학교를 빛낸 동문에

게 수여하는 Distinguished Alumni

상을 27일 수상한다. 이 상은 지역 사

회와 교계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나타

낸 동문에게 수상하는 영예로운 상이

라고 한다.

                                      <이대웅 기자> 

북미 기독교교육학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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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 총

회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왔던 보

수 교단들이 하나로 뭉쳐 WCC대책위

원회를 출범했다. 25일 앰배서더호텔

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공동회장에 

서기행(합동) 서정배(합동) 박종수(고

신) 박병식(합신) 석원태(고려) 목사가 

선출됐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

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믿

음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라

고 굳게 믿으며 한국교회 보수 교단들

은 힘을 합해 공동으로 한국 교회 정체

성을 사수하며 한국교회를 보호할 것”

이라며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는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본주의 신

앙임으로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초혼제 

등 무당굿을 신앙의 행위로 정당화하며 

이를 용납하는 그 어떠한 단체나 기관

과의 연합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교회 극히 소수의 교파

(KNCC)가 참여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한국개최가 마치 한국교회 전체

가 유치하는 대회로 과장 보도하고, 이

를 한국교회 올림픽이라고 선전하는 것

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서정배 목사의 사회로 

서기행 목사가 환영사, 윤현주 목사가 ‘

우리의 신앙노선을 확증하라’라는 주제

로 설교, 석원태 목사 격려사를 전했다. 

이들은 올 9월 각 교단 총회에서 WCC

에 대처하고 보수신앙 및 보수신학운동

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국과 아프리카간의 우호와 발전을 

위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사)한-

아프키카교류증진협회(Korea-Africa 

Exchange Promotion Assciaton, 회장 

유종현, 이사장 정삼지)’가 창립했다.

한-아프키카교류증진협회는 25일 서

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5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사하라 사막 녹색성장사업’<The 

Great Green Wall> 프로젝트 등 향후 사

업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이를 위한 관심

과 지원을 호소했다.

유종현 회장은 “앞으로 저희 협회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대외정책에 따라 

한국과 아프리카간의 미래지향적 우호

협력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일조

를 담당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시민, 

젊은 자원봉사자들, 정부 당국의 협조

를 부탁했다.

이사장 정삼지 목사(제자교회)는 “여

러 해 전 아프리카의 몇 나라를 다녀오

게 되었을 때 저는 아프리카의 아름다움

에 매료되어 예정된 일정보다 여러 날

을 더 체류하며 아프리카 사랑에 푹 빠

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Love for 

Africa는 시작됐다”며 서방세계의 식민

정책과 자원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 희생돼 후유증을 앓고 있는 아

프리카가 인류를 위한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전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치, 경제, 개발협력 등 다방면

에서 한-아프리카 관계를 증진하기 위

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민간 차

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

며 동 협회의 노력을 당부했고, 모하메

드 S. E. 아바스 주한 아프리카 외교사절 

단장대행은 모든 아프리카 대사들을 대

표하며 감사를 표한 뒤 “이 기구는 한-

아프리카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밖에도 박진 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격려사, 아마두 

다보 주한 세네갈 대사의 ‘사하라 사막 

녹색성장사업’ 설명, STRONG AFRICA

와 서울 오페라앙상블의 축하공연 등이 

있었다. 동 협회는 지난 12월 22일 외교

통상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얻은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 정

신으로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순수한 시

민들이 모인 NGO이다. 약자로 <KOAF-

EX>, 애칭으로 <Love for Africa>로 불

린다. 핵심사업으로는 ‘사하라 사막 녹

색성장사업’, 2010 아프리카 문화축제, 

한-아프리카 미래 지도자 양성 캠프(남

아공) 등이 있으며 일반 업무로는 아프

리카 탐방 및 시장개척 기업인 교류방문 

알선, 사랑의 곡식재단 프로젝트 지원, 

희망의 쌀 보내기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

이다.                             <류재광 기자>

성경을 지나치게 성(性)적으로 해석해 

논란을 빚은 ‘하나되는 기쁨’의 저자가 

양승훈 교수(캐나다벤쿠버세계관대학원 

원장)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승훈 교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책의 저자가 자신임을 밝히고, 책 내용 

중 일부 지나친 해석과 적용 및 선정적 

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이 책

이 가정사역에 있어 유익하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 비판해온 이들 역시 기자회견 내용

에 재반박하고 나서, 지난해 가을 출판

사측이 더 이상 해당 책을 출판하지 않

겠다고 밝힘으로써 일단락됐던 이 사건

은 다시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

나되는 기쁨’은 아가서의 성경구절들을 

성행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해 논란

이 됐으며, 저자가 ‘최희열’이라는 필명

을 사용해 더욱 그 배경에 의구심이 증

폭돼 왔었다. 

그는 그러나 “몇몇 분들이 저자의 저

술 의도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듯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며 이 책이 결혼 

바깥의 성이 아니라 부부간의 성을 다뤘

다는 점, 실명으로 출판하지 않은 이유는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

었지 이단시비를 염려했던 것은 아니라

는 점 등을 강조했다. 추천자인 정동섭 

교수 역시 “본인이 저자이며 ‘가정사역 

교주’ ‘음란 교주’라는 등의 허위사실 유

포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 나더러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되는 기

쁨 책을) 읽어봐도 회개할 것이 없더라”

며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그

간 ‘하나되는 기쁨’을 비판해온 이들은 

이 책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재반박했

다. 특히 교회연합신문측은 정동섭 목사

에 대해 “지난해 이 책이 교계에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사과

도 없이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고 밝혔다. ‘하나되는 기쁨 언론보도 백

서’를 발간한 교회개혁네티즌연대(대표 

박노원 목사)도 “문제를 이단이 제기했

든 정통이 제기했든, 사태의 본질은 가

정사역의 일탈이 빚어낸 비성경적인 책

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출판되어 보급

되었다는 것”이라며 “(하나되는 기쁨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세상의 ‘색욕거

리’로 바꾸려는 일련의 작태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류재광 기자>

“WCC 반대” 외쳐온 보수 교단들 뭉쳤다

성경 성(性)적 해석 ‘하나되는 기쁨’ 논란 재점화

한-아프리카친선교류협회 정삼지 이사장과 유종현 회장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
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가정사역협회 이기범 회장과 양승훈 교수, 정동섭 목사(좌측부터 순서
대로). 

“아프리카를 인류 위한 희망의 땅으로”

공동회장에 서기행·서정배·박종수·박병식·석원태 목사 

저자 양승훈 교수와 추천자 정동섭 목사 등 기자회견

교계 중심 한-아프리카교류증진협회 창립 

인권위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무려 20만명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

하 인권위)가 20일 북한 정치범수용

소(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 실태조

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관 차원

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조

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

자·관리자로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 17명과 지난 2006년 이후 강

제송환을 경험한 탈북자 32명을 대상

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입국한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일

반 북한 주민들의 정치범 처벌사건 및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강제실종 목

격사례,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실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돼 온 정치범수용소는 

1970년대 한때 13곳에 이르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폐쇄·통합을 거쳐 

현재 6곳이 운영되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 약 20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

으며, 요덕수용소 내 일부구역과 18

호 관리소 일부만이 혁명화 구역이고 

그 외의 모든 수용소는 완전통제 구

역이다. 

수용소는 수용자 내 간부들을 활용

해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관리소장과 

수용자 담당 보위원들은 수감자의 노

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도를 높

이기 위해 열성적인 수감자들에게 각

종 직책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생산활

동과 수감자 감시 및 통제 책임을 부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감자들은 같

은 수감자들 중 선별돼 임명된 작업반

장이나 소대장 등의 지시로 작업을 하

고 직접적인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당하고 있었다.

특히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최종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 초기에는 무조건 정치범으로 처벌

했으며, 한국행을 기도했거나 기독교

를 믿는 경우, 간첩행위 등을 제외한 

단순 도강자들에게는 처벌이 완화됐

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탈북자

들의 한국행이 늘면서 ‘비법월경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 교화소로 

보내기도 하고, 형기도 늘어났다. 그

러나 뇌물을 제공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

로서 유엔헌장상 인권과 기본적 자

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국제적인 의무

가 있음에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끔찍한 구금·고문 자행, 강제

송환자에 대해 조국을 떠난 것을 반

역 죄목으로 자의적 구금·고문·비인

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사형·공개처

형·불법적 감옥 내 영아살해·노동캠

프행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다”며 “이

러한 북한의 국제인권규범 불이행 사

실을 영문 번역해 국제사회에 배포하

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검토할 자료로 활용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정부가 추진할 수 있

는 중·장기적 북한인권 정책 및 로드

맵과 이에 기초한 실천계획(Action 

Plan) 수립을 추진하고, 다자·양자·

국제기구 등 행위자별 대북인권 정책 

로드맵과 북한주민·탈북자·국군포로 

및 납북자·이산가족 등 주요 이슈별

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인권 문제들

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연구 제시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수용소는 현재 6곳 

20일 통일부 앞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
는 북한인권운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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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의 진화론 삭제’를 목표로 

하는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이하 교

진추)가 23일 오후 서울 도림동 도림교

회(담임 정명철 목사)에서 출범식을 가

졌다.

교진추는 지난 2008년 시작된 한국진

화론실상연구회(회장 김기환 장로)와 한

국창조과학회(회장 이웅상 교수) 내 교

과서위원회 일부가 교과서에서의 진화

론 삭제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통합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교진추는 초·중·고 과학 교과서의 진

화론 관련내용들 중 명백한 오류를 삭

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은 논

란 이유를 기술하게 하며, 진화론은 ‘법

칙’이 아닌 ‘가설’임을 전제하도록 개정

을 추진한다.

이들은 진화가 거짓임을 학문적으로 

밝히고 이의 학문적인 체계를 확립해 학

계에 널리 인식시키며, 교회학교 학생들

의 신앙적 갈등을 해소시키고 믿음을 향

상시키기 위해 교회 내 진화론 시정교육

을 한국교회 차원에서 일으키고, 미션스

쿨과 기독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는 방침이다. 또 한국교회 차원에서 교과

서 개정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기환 회장 “기독교인들이 오
히려 맹신도 취급 받는 실정”

김기환 회장은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진화 가설’만을 일방적

으로 기술해 오고 있는 현실 때문에 창

세기는 신화처럼 취급되고, 기독교 내에

서조차 진화론과 타협하는 거짓 이론들

이 난립하며, 성경 기록을 사실로 믿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맹신도 취급

을 받는 실정”이라며 “문제의 뿌리가 되

는 진화론 교육을 무너뜨리기 위해 학술

적 근거를 기초해 교과서 내에서 진화론

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세계적으로도 일방적인 진

화론 교과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며 “적은 인원이지만 거룩한 분노를 

품은 다윗처럼 사단의 가장 견고한 진인 

진화론 교과서 개정이라는 골리앗을 향

해 함께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

으 “1년에 50만명의 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우고 학교를 나서고 있고, 학생들과 수

많은 지식인들이 이러한 진화론 때문에 

고민하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 시급한 문

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진화론의 해악은 폭

이 넓다. 먼저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진

화론적 세계관은 무신론적 세계관을 제

공, 인간을 동물로 격하시키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쾌락 지상주의·생명경시 현

상 등 사회 병리현상을 만연시킨 ‘악의 

원천’이다.

기독교에 끼친 해악은 더 막대하다. 진

화론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생물이 생겨

났다는 학문체계를 확립, 창조신앙을 정

면으로 부정하고 신앙체계를 파괴했으

며, 성경의 권위마저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게 만들었다. 또 기독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고 나아가 반기독교적 사회 분위

기를 조성했으며, 기독교 내에서도 신앙

의 갈등을 야기시켰다.

출범식에 앞서 이웅상 한국창조과학

회장이 ‘교과서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웅상 회장은 진화론 교과서

의 문제점을 생물학·지질학·과학교육

학·사회학적 문제점을 차례로 설명하고, 

과학을 창조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립학교의 경우 무작정 

진화론이 틀렸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토

론하는 분위기에서 진화론의 오류들을 

분명히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

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번

삼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는 ‘교과서 이야

기’에 대해 특강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이광원 자문위

원 사회로 권재호 목사(도성교회)가 기

도, 이성진 목사(생명샘교회)가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자(창 1:1)’를 주제로 설

교했다. 이후 백현주 총무가 교진추 조직 

및 활동방향을 소개했고, 김기환 회장이 

설립 취지와 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

해 설명했다.                  <이대웅 기자>

“남편은 신학을 한 사람이고, 시아

버지는 장로님이세요. 어머닌 권사

님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남자가 이렇게 사

는 것을 허용하고 있냐는 생각이 들

었어요. 왜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

고 계신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

편보다도 하나님이 더 미웠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한 여성의 

말이다. 크리스천 가정이 경험하는 

배우자의 외도. 이에 대해 신앙은 과

연 어떤 답을 내리고 있는가. 한국목

회상담협회(회장 권명수 교수)는 23

일 서울 종로 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에서 ‘흔들리는 부부관계’를 주

제로 공개강좌를 열었다. 특히 백석

상담센터 윤선자 박사는 ‘외도와 신

앙자원’을 주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가정이 치유되는 과정을 소

개했다.

우선 외도란 무엇인가. 윤 박사에 

따르면 외도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

자 이외의 상대와 긴밀한 정서적 관

계 또는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과

거 언론 보도(동아일보 2001, 3.7)

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65%, 여성의 

41%가 외도 경험이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

명한 믿음이 있으면 외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윤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

한 믿음이 외도의 유혹을 이길 수 있

는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

러나 100% 예방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께 선택

되고 쓰임받고 있을지라도 부주의하

면 누구라도 외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윤 박사의 견해다.

윤 박사는 “외도는 탈선하는 배우

자가 결혼할 때 가지고 있었던 성격

적 특성이나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

다”며 “이 세상에 편만한 외도의 유

혹과 크리스천조차 이에 얼마나 취

약한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외도자

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이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신앙적 자원을 고취

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크

리스천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를 극

복했을까. 윤 박사는 그 동안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여섯 가지 극복 방법

을 소개했다. 윤 박사의 말을 요약했

다.

1.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외도

발견 초기에 상처받은 배우자들은 

불성실한 배우자에 대해, 그리고 자

기 자신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느꼈

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항

의하는 듯한 강한 분노를 느꼈다. 이

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그 동안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해주시고 지

켜주신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남

편의 외도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 사

고체계를 깨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 

분노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하

나님께 비록 화를 내고 있지만 오히

려 남편의 외도를 누구와도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하나님께만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

를 있는 그대로 토해낼 수 있었다. 아

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울면서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

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해놓는 과

정을 통해 조금씩 치유를 경험했던 

것이다. 2. 기도=외도를 경험한 이들

은 이미 배우자에 대한 신뢰는 깨져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

뢰는 잃지 않았기에 배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었으

며,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

을 수 있었다. 한 상담자는 깊이 기

도하면 할수록 이혼이 아니라, 남편

이 외도라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다고 고백했다. 3. 신

앙공동체=이들은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목사님께 솔직히 

털어놓음으로 따뜻함과 위로를 경험

했다고 고백했다. 남편의 외도를 자

신의 치부라고 생각해 구역 식구들

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고 있

었을 때 목사님의 위로와 비언어적

인 눈빛이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신우회 사람

들이 남편의 외도를 거론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을 등산에 데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

다고 고백했다. 4. 성경말씀의 내재

화=사랑과 성실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말씀을 근거

로 내재화했을 때 비로소 남편의 외

도가 주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때로는 적극적인 대처까지도 해나갈 

수 있었다. 5. 크리스천 생활 양식=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후 엄청난 충

격과 혼돈 속에서도 이들이 이혼으

로 치닫지 않고 결혼을 유지할 수 있

었던 이유는 목사님의 주례말씀과 

많은 성도들과 가족들 앞에서 한 결

혼식, 그리고 성혼서약이었다. 남편

의 외도가 끝나고, 이혼하지 않은 부

부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여러 가

지 다양한 노력들을 했지만 그 중에

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했던 것

이 바로 부부가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었다. 이들은 새벽기도는 물론 함

께 성경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누면

서 서로의 생각을 더욱 공유할 수 있

었다고 했다. 6. 나약함에 대한 고백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외도의 유혹에 대해서도 그리고 외

도의 결과로 남겨진 상처에 대해서

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한 상담자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잊게 해주셔

야 가능하다고 고백했다. 윤 박사는 

“크리스천 가정들이 외도를 극복하

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며 “자기중

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적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난다”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지난 14일 명동 시너스극장에서 개

봉한 이스라엘 메시아닉쥬 현실을 다

룬 기독다큐영화 <회복>에 출연한 목

회자들이 제1회 한국이스라엘기도성

회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한국을 방

문했다.

최근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회복>에 출연

한 이스라엘 메시아닉쥬 목회자인 야

콥 담카니, 아비 미츠라이, 메노 칼리

셔, 데이빗 오르티즈, 릭 라이딩 목사 

등이 참석해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

했다. 

텔아비브에서 ‘아도나이 로이’라는 

유대인 공동체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

는 아비 미쯔라이 목사는 “영화 <회복

>을 관람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한편으

로 감사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시도를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깨우는 영

화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더는 진화 불가능한 진화론’  
교과서에서 삭제 추진

한국목회상담협회  ‘흔들리는 부부관계’ 
주제 공개강좌 

이스라엘 목회자들 방한… “<회복>보며 눈물, 감사”

“신학까지 공부한 남편이 어떻게 외도를…”

한국목회상담협회는 23일 연동교회에서 ‘흔들리는 부부관계’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2010년 2월 1일 (월)

교진추 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김기환 회장이다. 

한국이스라엘기도성회 참여해 한국교회 기도 요청

진화론실상연구회-창조과학회 뜻 모아 교진추 출범

한국을 방문한 이스라엘 현지 목회자들과 컨퍼런스 관계자들. (왼쪽부터) 릭 라이딩 목사, 
온누리교회 송만섭 장로, 야콥 딤카니 목사, 김종철 감독, 아비 마쯔라이 목사, 통역 윤순
현 목사, 메노 칼리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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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크릭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Global Leadership Summit(이하 GLS)

이 1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Lead Where You Are”(당신

이 있는 그곳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되십

시오)라는 주제로 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그동안 위성방송으로 중계됐던 GLS

는 이번에 DVD에 기초한 비디오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윌로우

크릭교회에서 참석한 카렌 채(Execu-

tive Director International Resources) 

디렉터는 “위성방송을 할 때 동시통역(

한국어)을 하지만 완벽하게 전달할 수 

없기에 전문 사역자들을 통해 90% 이

상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DVD 강의를 마련했다. 한국에서는 더빙

을 해서 한국말로 들을 수 있도록 한 강

의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며 이번에는 ‘

미주’라는 특성 때문에 영어강의와 한국

어 자막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

다. 또한, 채 디렉터는 “위성중계는 GLS

가 열리는 시카고 지역의 시간과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찬양이나 강

의후 소그룹 모임 등에 많은 제약이 있

었지만 DVD 강의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GLS에서는 총 4번의 강의가 진

행됐다. 빌 하이벨스(윌로우크릭교회 담

임) 목사사 ‘거룩한 불만족(1강)’과 ‘세상

의 소망(4강)’에 대해서 강의하고, 존 오

트버그(멘로파크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지도자의 가장 큰 두려움(2강)’에 대해

서, 웨인 코데이로(뉴호프교회 담임) 목

사가 ‘죽은 지도자의 달음질(3강)’에 대

해서 강의했다.

존 오트버그 목사는 “지도자가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도전보다

는 자기 내면에서 오는 도전”이라며 이

를 ‘그림자 사명’이라는 말로 설명했다. 

존 목사가 말하는 ‘그림자 사명’은 ‘하나

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으로 빗나가 버린 사명’을 말한다. 존 목

사는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통

해 이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존 목사는 “

개인적으로 혹은 자신이 속한 교회나 단

체가 그림자 사명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것”을 강조했으며 “그림자 사명

에 빠져있던 에스더를 도전해 그녀가 진

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재발

견할 수 있도록 한 모르드개 같은 사람

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는 자신의 목회 탈

진 경험을 소개하며 “무엇이 나를 충전

시키고 무엇이 나를 진이 빠지게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자신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삶의 균형을 이해하고 

사역과 가족의 균형을 잘 이룰 것, 쉼으

로 이끄는 방법, (쌓인 것을 풀 수 있는)

피뢰침을 발견할 것, 말씀을 매일 묵상할 

것”을 조언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대학교때 빌지키

언 교수가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나

오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강의

하는 것을 듣고 목회를 결심하게 됐다”

며 “1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오늘

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면 교회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창수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더 

많은 이들에게 오픈하고 싶었지만 장소 

문제로 인해 500명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며 “센터빌에 교회가 새롭게 건

축되면 올 해 8월쯤에는 훨씬 많은 이

들이 GL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미 서부에서는 2월 13일과 14

일,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DVD에 기초

한 GLS가 총 7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조요한 기자>

업스테이트 뉴욕에 위치한 코틀랜드

타운 개혁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던 

더글라스 레오나르드 (Douglas Leon-

ard) 목사는 오는 3월 이슬람 국가인 오

만으로 선교사로 나간다.

더글라스 목사가 이슬람 선교에 관

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9. 11 테

러 사건이었다. 당시 뉴욕 시내에 위치

한 마블 칼리지에이트 교회(담임 아더 

칼리안드로 목사) 부목사로 있었던 더

글라스 목사는 이슬람 과격단체 알카

에다의 테러가 빚은 비극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세계무역센터는 무너져 화염

에 휩싸였고, 마블 칼리지에이트 교회

는 테러로 인해 많은 성도를 잃었다.

더글라스 목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에 생긴 ‘Grief Counseling Group’

에 참여해 그들을 위로하고 상담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

는 무엇인지, 이슬람이 무엇인지 궁금

했다. 9.11 테러는 더글라스 목사에게 

큰 충격이 됐고, 이슬람 국가 오만을 선

교지로 택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오만은 국민의 99%가 이슬람교이며, 

국교가 이슬람교인 나라이지만 다른 아

랍 국가와는 달리 종교에 대해 유연해 

다른 종교 활동이 허락되며, 주요 도시

에는 교회 등이 있어 예배도 허용된다. 

또한 더글라스 목사가 속한 RCA 교단

은 160년간 오만과 관계를 맺어오며 우

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놨다.

더글라스 목사의 전략도 ‘Peaceful 

Strategy’(IRENIC)이다. 전도를 통해 

친구관계를 맺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

며 믿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슬람

권에서 쫓겨난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더글라스 목사는 전했다.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며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겸손히 그

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략이다. 더글

라스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이 뿌리가 

되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다”고 말한다. 

또한 지역 사회를 섬기며 교육하는 사

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스도를 알

게 하는 것’을 목표로 욕심 없이 헌신하

겠다고 더글라스 목사는 결단했다.

현재 더글라스 목사는 개교회를 직

접 찾아가 선교 계획을 소개하며 현지 

사역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다. 현재까

지는 23개 교회의 후원을 약속받았다. 

현지에서 사무실도 마련해야 하고, 유

급직원을 구해야 해서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은 10만 불 가량으로 예상했다.

더글라스 목사가 소속된 RCA교단

은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이들에 의해 

1628년 뉴욕 뉴암스테르담에서 50명

이 모여서 첫 교회를 시작으로 예배를 

드리며 시작돼 현재 미국 내 970여개의 

교회와 1800여만 명의 목사, 20만 명의 

교인을 낳았다. 특별히 한인 목회자들

이 양적으로 영적으로 급성장해가는 미

국의 주류 교단 중에서 특히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단이다.

또한 더글라스 목사 개인적으로

는 340년 전 태판개혁장로교회(Tap-

pan Reformed Church)를 개척한 할

아버지에 이어 은퇴한 뉴욕 대회(New 

York Synod)의 지역교회 목회자이자, 

업스테이트 뉴욕 오렌지 타운의 개혁장

로교회의 목회자 아버지를 두었다. 이

렇듯 작은 씨가 심기어져 믿음으로 믿

음에 이르는 창대한 역사가 오만 땅에

도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오상아 기자>

KWMC 차세대지도자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인호 목사)가 협력하는 EM/

CAARL Pastor’s Conference(11차 2세 

목회자 컨퍼런스)가 1월 25일 와싱톤

중앙장로교회에서 시작해 차세대 목회

자들간에 네트워크와 교제가 이루어지

고 있다.

주제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복음

(Our History and Our Gospel)”이며, 

주강사로 Dr. Min Church(Covenant 

Fellowship Church), Dr. Jeff 

Jue(Westminster Theological Semi-

nary), Dr. Paul Lim(Divinity School), 

Dr. Julius Kim(Westminster Semi-

nary California), Dr. Paul D. Kim 

(Renewal), Dr. Steve Park(Jubilee 

Presbyterian Chruch), Rev. Stephen 

Ro(Living Faith Community Church) 

등이 나섰다.

25일 저녁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

한 고인호 목사는 “10년 전 2세 목회

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시작하기 위

해 얼마전 소천하신 드와이트 린튼 목

사님을 찾아갔었다. 그 분이 기도해주

시면서 한 장로님을 소개시켜주셨는데 

그 분이 3,000불을 지원해주셨다. 그 후 

이원상 목사님을 찾아가 비전을 나누었

는데 기도해 주시면서 볼티모어에 계시

는 장로님 한 분을 소개시켜주셨다. 그 

분이 2,000불을 지원해주셔서 컨퍼런

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컨퍼런스의 역

사부터 설명했다.

또한 고 목사는 “린튼 목사님의 장례

식에 참여하기 위해 블랙마운틴에 가게 

됐는데 1900년대 초 한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의 자녀들이 모여살고 있었

다. 80세가 넘은 백인들이 내 주위에서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색다

른 경험이었다.”며 “여기 모인 2세 목회

자들 중에는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분

들도 있을텐데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한 외국 선교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

었으면 한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

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고인호 목사는 “이번 11회 컨퍼런스

는 매우 특별하다”며 “이번에 주강사로 

나선 7명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2세 목

회자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어갈 갈 계

획이다”라고 전했다.       <조요한 기자>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와싱톤중앙장로교회 글로벌 리더십 서밋 성황

RCA 더글라스 레오나르드 목사, 오만 선교사 돼

7명의 목회자 중심으로 멘토링 시스템 구축

9.11 테러 결정적 계기 돼 이슬람권 선교사로

11차 2세 목회자 

컨퍼런스 개막

더글라스 레오나르드 목사. ⓒ코틀랜드타
운개혁교회

뉴욕기독교직장선교협의회(회장 

손석완 장로)는 신년감사예배를 25

일 저녁 7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

서 가졌다.

이날 예배는 이명종 교수의 인도

로, 박용기 장로(KCTV 사장)가 기도, 

이상춘 권사가 성경봉독, 장철우 목

사(뉴욕한인교회 담임)가 말씀, 통성

기도, 손석완 장로가 광고, 신현택 목

사(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가 기도했다.

이날 장철우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9)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 목사는 “1000년대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타임지는 

바울 사도를 선정했고, 100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징기스칸을 선정했

다. 2000년부터 3000년대에 이르기

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누구

이겠는가?”고 질문을 던지며 “빨리빨

리’가 조급한 성질을 나타내지만 빛

과 같이 빠른 민족, 한국인이 가장 영

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장 목사는 “소규모로 운영되

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각자의 직장

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사업장의 직원들을 올 1년 동안 

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고 권면했다.            <오상아 기자>

뉴욕기독교직장선교협의회는 신년감사예배를 2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진행했다. 

와싱톤중앙장로교회에서 1월 23일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 열렸다. 

장철우 목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제로 

신년감사예배

뉴욕기독교직장선교협의회, 

일터에서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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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목회의 길을 결심한 ‘하나님의 

종’은 목회에 투입되기까지 적어도 3년 

이상의 신학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준비

한다. 그러나 그 기간 공부한 것과 노력

한 모든 것이 무색할 정도로 목회 현장에

서 실제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소

명에 넘치던 목회자를 낙담하고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남침례회(SBC) 소속 

한인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

고 동시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세

우기 위해 코칭 훈련에 돌입한다.

미 주 일 리 노 이 침 례 교 협 의 회 와 

CMBA(Chicago Metropolitan Baptist 

Association), 일리노이주총회가 목회자

들의 건강한 목회를 돕기 위해 이번에 도

입하는 것은 최근 남침례회 국내선교부

에서 개발한 “Thrive”라는 코칭 훈련이

다. 목회자들이 그룹을 지어 목회의 비

전에 관해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

며 목회 지도력과 전략을 향상시키고 궁

극적으로 질높은 목회를 통해 교회를 성

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프로그램은 이

번에 시카고 한인들이 도입하는 것과 동

시에 타민족 교회에서도 6개 그룹이 도

입했다.

21일 목요일 시카고 CMBA 센터에서 

열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 석정

문 목사(일리노이주총회 교회개척전략

가)는 “코칭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목회의 아젠다를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

하심 가운데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성

취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

것은 설교, 행정 등 목회의 기본적 내용

부터 분쟁, 갈등까지 다양한 부분에 적

용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목회

자들이 직접, 간접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목회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

식이다. 특히 이 훈련은 각 목회자들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3명에서 5명으로 구

성된 목회전략팀 평신도들이 함께해 성

과를 극대화 한다.

꼭 코칭이 필요할까? 조지뱁티스트

컨벤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90%가 신학교육은 사역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85%가 리더십의 부족으로 인

해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피곤함을 

느낀다, 70%가 친구와 멘토가 없어 객관

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한다, 70%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만 말씀을 본다고 응답했

다. 석 목사는 “Thrive는 코칭을 통해 위

의 문제들에 충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

다”고 자신했다.

1년동안 총 10번의 만남이 이루지며 

한달에 한번씩 만난 목회자들은 책을 읽

고 소감과 비전을 나누며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자신이 시무

하는 교회의 건강 상태를 전문가의 평가

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것을 극

복할 수 있는 컨설팅도 받는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와 비전에 대해

서도 재점검 하며 새로운 전략을 도입, 

시행해 본다.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노재영 목사

(Ph.D., CMBA 리더십 및 선교동원가)

는 “목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

한 에너지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서로

를 아는, 신뢰할만한 사람과의 코칭을 필

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회를 혼

자서 느끼고 배우는 것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목회자들 간

의 깊이 있는 끈끈한 관계와 교류를 통

해서 격려와 위로를 얻고 전략과 비전을 

찾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목사는 

자신의 이민목회 20년의 경험을 예로 들

며 “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어려움에 처

하고 목회자는 이 가운데 피폐해질대로 

피폐해 진다”면서 “이번 코칭 훈련을 통

해 Thrive라는 이름대로 우리의 목회가 

매일 매일 겨우 Survive 하는 것에서 환

하게 번성, 성장해 가길 빈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질적 양적 성장하려면 “서로 많이 나누어야”

KCCC 청년들 연합예배 드리며 감동과 은혜 선사

< SBC 한인목회자들 코칭 훈련으로 성장에 출사표 >

샴버그침례교회 김광섭 목사와 시카고나사렛성결교회 곽호경 목사가 살렘교회 건축 현장에 왔다.

좁고 좁은 “내 교회”라는 테두리에서 보면 

분명한 경쟁자이지만 넓고 넓은 “주님의 교

회”라는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영적 지형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

기 위해 반드시 동역해야 할 존재가 바로 이

웃 교회다. 

그러나 한인교회 간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수평이동, 척박한 불신자 전도 환경 등은 바

로 옆에서 사역하는 이웃 교회가 함께 기도할 

아군보다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기 쉽다. 게

다가 그 교회가 성전까지 건축하기 시작했다

면?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가 지난 8월 교육관 

건축을 시작한 이후 현재 벽면이 세워졌고 지

붕 작업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살렘교

회 교육관은 오는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중고등부 예배실을 비롯한 각종 교실로 구

성될 계획이며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공간으

로도 개방될 예정이다. 특히 살렘교회는 이 교

육관과 함께 교회 부설 샴버그한국학교를 본

격화 해 한국문화 전수에도 매진한다. 주변 교

회들이 긴장할만하다.

그런데 살렘교회 교육관 건축 현장에 이 지

역 한인 목회자인 샴버그침례교회 김광섭 목

사와 시카고나사렛성결교회 곽호경 목사가 

찾아 왔다. 직접 현장을 둘러 보며 기도해 주

고 샴버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싸울 살

렘교회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였다. 살렘교회

에서 샴버그침례교회는 1마일, 나사렛성결교

회는 3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각각 다른 

교단인 UMC, SBC, 나사렛성결교에 속한 김태

준, 김광섭, 곽호경 목사는 평소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적이 별로 없지만 오로

지 샴버그 복음화의 동지라는 한 공통분모 위

에서 이번에 만나게 됐다. 

특히 시카고나사렛성결교회의 경우는 오는 

4월부터 본당 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준 

목사와 곽호경 목사는 건축에 관해 많은 대화

를 나누는 기회가 됐다.

                                                 <김준형 기자>

젊은 교회 글렌브룩에 더 젊은이들이 찾아

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며 감동과 은혜를 선

사했다. 지난 24일 글렌브룩교회에서 함께 예

배드린 KCCC 대학생 청년들은 예배 중 찬양 

인도, 연극, 간증, 특별찬양, 바디 워십 등을 하

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교의 비전을 성도

들에게 전달했고 성도들은 아멘과 박수로 크

게 격려했다.

KCCC 는 매년 미국으로 1년간 대학생 및 

청년들을 파송해 단기선교 및 영어 연수 훈

련을 받고 선교의 비전을 키우도록 한다. 특

히 이 기간 중에는 미국 대학생을 전도하는 

단기선교 사역과 현지 한인교회를 방문해 찬

양, 스킷 드라마, 워십 등으로 섬기는 사역도 

포함돼 있다. 시카고 지역의 경우는 재작년에 

글렌브룩교회, 작년에 참길장로교회를 방문

한 바 있다.

글렌브룩교회는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비전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다. 23일 시카고

에 도착한 15명 청년들은 다섯 가정에 나뉘

어 숙식하면서 성도들로부터 격려받는 친교

의 시간을 보냈고 25일에는 백영민 담임 목사

와 오랜 시간 면담하며 비전을 다졌다. 백 목

사는 “젊은 나이에 선교사의 꿈을 품고 훈련

받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열정을 함

께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으며, 그들의 비전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

람들의 만남이었던 것 같다. 둘다 모두 큰 힘

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김광섭, 곽호경, 
김태준 목사

샴버그 복음화 위해 한 자리에 서다

시카고 지역 SBC 한인 목회자들이 목회 코칭 훈련을 시작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백영민 담임목사와 함께 한 KCCC 청년 선교사들

지미주 전지역과 한국에서 군선교

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군선교

연합회 미주총회가 오는 3월 18일부

터 21일까지 애틀랜타 제일장로교회

(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개최된다. 일

정은 18일 총회, 19일부터 21일까지 

이종윤 목사(현 서울교회) 초청 부흥

회다.

군선교연합회 애틀랜타지회(지회

장 장석민 목사)는 25일(월) 제 2차 

정기총회를 안디옥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고, 준비위원장으로 김

성철 목사(화광침례교회)를 추대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장석민 목사(중앙성결교회)는 김

성철 목사를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

회를 조직하고, 단합회 및 중보기도

회로 3월에 있을 총회를 준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원장 김성철 

목사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력해 많은 열매를 맺는 총회가 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두섭 목사

(미주군종선교사령부, 은총의마을교

회)는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군대는 

한국에서 한 해 60만 국군장병 중 20

만 명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해마다 

새로운 군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무궁

무진하다”라고 전하면서 “최근 볼리

비아에서 군목제도 요청이 들어왔고,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러시아가 군목

제도를 도입한 지 10여 년이 돼 간다. 

이번 총회가 전세계 군목제도 도입을 

위한 ‘비전 2020’을 홍보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지역 군선교회 활성화와 비전 

2020(군종선교회 세계화) 홍보를 주 

내용으로 할 이번 총회에는 100여명

의 참석이 예상되며, 한국에서도 10

여명이 참석한다.

군선교연합회 애틀랜타 지회는 2

년 전 창립됐으며, 현재 약 30여명의 

지역 목회자들이 후원, 활동하고 있

다. 

애틀랜타 지회는 한국군선교연합

회 특파원으로 11년 간 스넬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엄두섭 목사의 사역

과 한국군선교를 돕고 있다. 엄두섭 

목사(미주군종선교사령부, 은총의마

을교회)는 1.5세 대상 미군(ROTC) 홍

보, 군목 혹은 군종 입대 홍보, 아프

가니스탄 및 이라크 파병 한인장병을 

위한 기도회 및 위문활동, 유학생 연

수 등을 감당하고 있다.

                                  <박현희 기자>

군선교연합회 미주총회 애틀랜타서 열린다

애틀랜타 지회 25일 정기총회 갖고 
준비위원장 추대

지회장 장석민 목사가 3월에 있을 
미주총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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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있는 모습 그

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

니라 먼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있

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

는 것입니다.”

서울대와 하버드를 졸업하고 소위 엘리

트라고 불릴만한 이용규 선교사의 고백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가 아

닌 주어진 환경과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

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행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로 성황을 이뤘던 시애틀 형

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의 ‘하나님 알아가

기’ 신년 말씀 사경회 집회가 지난 22일부

터 열려,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의 저자 이

용규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고요하면서도 차분하게 집회를 인도하

는 이 선교사의 목소리에는 내려놓은 자의 

편안함이 느껴졌고, 먼저 고통과 성숙을 

경험한자의 위로가 묻어있었다. 이 선교사

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큰 

의미로 다가왔고 곳곳의 성도들은 눈물을 

보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다.

그는 집회 첫날 성도들을 향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위로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

데 있음을 깨닫게 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이 선교사는 “예수님의 관심

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

고, 예수님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는 것 이었다”며 “우리에게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

서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사

건의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예

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하나님께

서는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충분히 있지

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드로에게 실패의 경험이 필요

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

시기 원했기 때문이었듯 우리의 실패 또

한 사명과 연결될 수 있다”며 “하나님께서

는 우리의 아픔과 단점, 고통스러운 부분

을 우리의 사명과 연결시키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상처 받은 치유자로 예로 

들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자가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듯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

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

는 위로자, 구원자가 되신다”며 “지금 나에

게 있는 아픔이 누군가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실패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다”라며 “우리

는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서 결과를 성취 

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에 대해 묻지 

않고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

역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당부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아이티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맘선교회

는 긴급구호팀을 구성, 지난 20일 맘선교회 

대표 최순자 박사(소아과 의사)를 비롯, 11

명이 1차 의료봉사팀을 파견했다. 또한 제2

차 의료봉사팀을 25일 파견,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맘선교회 이지영 북가주 지부장은 “아이

티 현장에서는 식수 및 구호음식을 약탈하

거나 아이들을 강제 납치해 장기를 빼가는 

등 극단적인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미

주 한인들의 긴급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이지영 지부장은 맘선교회에서 지

속적으로 긴급구호팀을 파견하고 있으니 

각 교회에서 광고로 성도들에게 알리거나 

중보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아래는 맘선

교회 긴급구호팀 모집 내용Team 1: Jan. 

20 (Wed.) – Jan. 27 (Wed.)      Team 2: 

Jan. 25(Mon.) – Feb. 2 (Tue.)Team 3: Jan. 

31 (Sun.) – Feb. 8 (Mon.)Team 4: Feb. 6 

(Sat.) – Feb. 14 (Sun.)Team 5: To be de-

termined later

*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약을 꼭 갖고 가

십시오. REI (http://www.rei.com/)에서 

Permethrin (sawyer brand) 6 oz 을 $9에, 

11 oz를 $11에, 24 oz 를 $15.5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von 에서 나온 “Skin 

so Soft” ( cream or spray form)제품도 좋습

니다. * sleeping bag을 가지고 오십시오.

TICKETING • 도착지를 도미니카공

화국(D.R.) 수도, Santo Domingo(공항 

code:SDQ)로 미국 왕복 비행기 표를 구

입하십시오. 도착시간을 시작 날짜 (예: 

Team3는 1월31일) 오후 5시~7시경으로 잡

아서 가능하면 공하에 마중 나오는 선교사

님이 1회만 나와서 여러 사람을 모시도록하

면 좋겠습니다.  

Santo Domingo에서 떠나는 시간은 마지

막 날에(예: Team3는 2월8일)오전 7- 8AM 

전후로 하세요. Haiti에서 전날에 버스로 

D.R.로 와서 선교 센터 guest house에서 하

룻밤 자고 마지막 날에 귀국합니다.

• 우선 비행기 표 일정이 확정되는 대

로 김홍길 장로님(momschoi1941@gmail.

com)에게 비행기일정표를 보내주시면 모

든 일정표를 모아서 마이아미의 장용환 권

사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 분이 D.R. 도착 이

후 Haiti입국, 다시 D.R.에서 출국할 때까지

의 모든  그곳에서의 여정을 arrange 합니

다.  • 남부 지역에서 ticketing 하시는 분은 

Blue-jet으로 Fort Lauderdale, FL – Santo 

Domingo, SDQ로 비행기 표를 사시면 저렴

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Lawrence Travel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service charge 를 $10 만 더해서 가장 적은

요금의 비행기 표를 찾아서 구해주고 있으

니 필요하신 대로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

다.  LAWRENCE TRAVEL INC – Eunice

611 Milwaukee ave, suite 165

Glenview, IL 60025 Phone: 847-724-

6500, Tall free:800-451-1440 lawrence-

travel@hotmail.com

(1)  Visa : 도미니카공화국 공항에서 받

음 (Visa fee: $15) ** 공항세 (departure 

tax) 출국할 때 $20 ( 비행기 표 값에 포합

돼 있는 경우도 있음) △ Passport의 expire 

date는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리고 empty page가 적어도 3장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2) 질병 예방 (예방주사): 각 날마다 필

수적으로 요구하는 예방주사가 다르니 웹

사이트(www.DCD.gov/travel )에서 알아보

신 후, 조치하십시오. Haiti는 전염병으로 인

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세계 

제1위라고 보고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모

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예방조치

를 하십시오.     

1) ① typhoid, (경구 복용하는 약의 효과

가 더 오래갑니다.  경구 5년, 주사 3년)

② tetanus (마지막 접종 후 10년 이상 된 

분은 추가접종이 필요):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접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질부사(Typhoid)예방

은 주사나 정제로 된 알약을 경구로 복용

할 수 있습니다. △뇌막염 (Menomune or 

Menactra) 예방주사는 CDC에서 권하지

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 맞아두는 것이 좋

습니다. 55세 이전은 menactra, 55세 이후

는 menomune을 맞도록 하세요. 뇌막염 주

사 (Menomune or menactra)는 Health de-

partment나 아시는 의사에게 실비로 맞게 

해 달라고 요청 해 보아 맞으십시오. △소

아마비 (polio)도 추가접종 해두는 것이 안

전합니다.    

2) 말라리아 예방약 : Mefloquin이나 

Malarone을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하십시

오. Mefloquin 250mg을 여행 떠나기 1주일 

전에 1알을 복용하고 그 후 1주일마다 1알

씩 계속 4주일을 복용합니다. Malarone은 

여행 1일전부터 하루 1알씩 시작하여 선교

지에서 매일 복용하고 귀국 후에도 하루 1

알씩 1주간 복용합니다. 

3) A형 간염 예방주사 (Hep. A): 미국에

서 태어나서 자란 2세들이나 미국사람은 A

형 간염 예방주사 (Hep. A)를 맞아야 됩니

다. Dr’s office나 Health dept에서 맞으십시

오.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나고 한국에서 오

래 사신 분들은 대부분 A형 간염 에 대한 

면역이 되어 있으므로 A형 간염예방주사를 

맞지 않으셔도 무방하리라 생각 됩니다.)   

4) 예방 주사 요약       

A) 한국인 1세: △필수적으로 예방조치

를 취해야 하는 것 Typhoid fever –예방주

사나 경구 복용 △안전하게 접종/추가접종

을 권하는 것: ① Tetanus(파상풍) or DT, 

②Polio, ③Menactron or Menomune(뇌수

막염 백신) B) 한국인 2세나 미국인: △필

수적인 예방조치(3가지):①Typhoid fever, 

②Hepatitis A, ③말라리아 경구약 △안전

하게 추가 접종을 권하는 것: ①Tetanus, 

②Menomune, ③추가점종polio, ④ 독감주

사, ⑤60세 이상은 폐렴예방주사

5) 비용절약: * 미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

사가 예방주사 제조하는 제약회사에 Busi-

ness account 를 open 하고 예방 주사약

을 실비로 구입 할 수도 있습니다. ① Sun 

Sook Paik “House of Love” Orphanage (

백선숙 선교사 Tabarre 36, Impasse, Tel: 

509-3452-2681

② Missionary Byung Joon Park (박병준 

선교사) <맘선교회 제공> Tel: 630-580-

5074 / www.messengersofmercy.org                    

                               <김브라이언 기자>

훼드럴웨이 교회 연합회및 목사회(회장 

원호 목사)는 지난 25일 훼드럴웨이 제일

장로교회(담임 구자경 목사)에서 신년 하

례 예배를 드리고 연합과 전도, 지역의 성

시화를 위해 다짐했다.

또한 지난 해에 이어서 목회자 연합 노

방 전도와 청소년 연합 찬양제를 통해 불

신자 전도와 2세 양육에 힘쓸 것이라고 밝

혔다. 설교를 전한 원호 목사는 이사야 43

장 18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뒤를 돌아

보고, 앞을 내다보는 1월이 되길 바란다”

며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미국의 어느 도시보다 연합된 

모습으로 믿는자들의 수가 늘어나 지역의 

성시화를 이루자”고 전했다.

예배 후 합심기도 시간에는 지역의 성

시화와 전도, 각 교회의 성장과 성숙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모임 

후에는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교재의 시

간을 갖기도 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나의 실패와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맘선교회 아이티 긴급 의료구호팀 모집

훼드럴웨이 교회연합회 및 목사회 신년하례예배

시애틀 형제교회 이용규 선교사 초청 신년 말씀 사경회

이용규 선교사◎시애틀 형제교회

연합과 전도, 지역의 
성시화 위해 힘쓸 것

뉴비전교회(진재혁 목사)는 2월 7일 

오후 4시에 창립 29주년 감사예배 및 임

직예배를 드린다. 임직예배에서 원로안

수집사, 권사, 명예집사 및 명예권사를 

세울 예정이다.

또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펠루우

쉽교회 김원기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신년부흥집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

5년전 진재혁 목사 부임 이후로 북가

주 가장 큰 새 성전으로 이동해 대형교

회로 기반을 다져온 뉴비전교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했다. 이제는 2,300여

명 출석교인의 북가주 대형교회로, 미

주에서 가장 큰 한인침례교회 중 하나

로 성장하게 됐다.

또한, 30, 40대가 교인의 50% 이상을 

차지해 젊은 교회로서 리더립을 전공한 

진재혁 목사의 지도 아래 사역자 리더

십 양성과 목회자, 부목회자, 교회 사역

자간 체계적 의사소통구조를 가진 교회

로도 유명하다.

지역사회와 이민사회를 위한 사명

에 많은 계획을 준비해온 뉴비전교회는 

2010년 ‘소금과 빛’이란 표어로 장애인 

사역과 타소수민적선교를 중점사역으

로 준비하고 있다.

올해 중점사역 중 하나가 파키스탄, 

인도인교회를 본교회안에 세워 다중언

어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한인교회가 

이제는 타 소수민족을 세우고 돕는 교

회로 거듭나겠다는 뜻이다.

또한, 장애인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일환으로 교회가 위치한 밀피타스 시

에 샘 캠프를 통해 초등, 중고등학생을 

위한 튜터리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이다.

차세대 담임목사를 위로하고 세우기 

위한 코칭, 리더십,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세 영어권 신학생을 위

한 브리지 프로그램으로 Surviving and 

Thriving in the Korean Church (한인

교회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전략)을 

개최, 골든

게 이 트 신

학교 장학 

프 로 그 램 

설립을 추

진 중이다.

현재 한

인 환 자 들

에게 매주 

식 사 배 달

하는 만나

사역 확장, 60세 이상 노인위한 실버대

학확장, 지역한인을 위한 열린학교 운

영, 아이티 지진 참사위한 특별헌금모

금 운동 등을 하고있다.

2011년도에 창립 30년을 맞이하는 

뉴비전교회는 이제 미래의 30년사역

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이 지역사회

에서 등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교회

로서, 또한 실리콘밸리와 북가주지역의 

영적지표가 되는 교회로서 주어진 사역

을 잘 감당하는 충실된 교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문의: 뉴비전교회(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

719-0000, www.newvisionchurch.org)

                                     <임형진 기자>

 5년동안 2300명 성장…  

다채로운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 계획

훼드럴웨이 

교회연합회 

신년 하례예배

대형교회로 성장한 뉴비전교회,

29주년 창립예배

진재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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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새로

운 30년을 준비하는 밀알선교단 미주

대회”가 미주 밀알선교단 주최로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브라질까지 13개 밀

알선교지단의 단장들과 간사들과 이

사장들, 그리고 한국과 구라파에서 오

신 분들까지 약 10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30년 후의 밀알선교단 

모습을 그려보는 의미깊은 모임이었

습니다.

밀알선교단은 1979년에 시각장애

인이었던 이재서 신학생(지금은 그 신

학대학교의 교수입니다.)이 조촐하게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그 때 그 모임

을 함께 시작했던 신학생들이 지금도 

이 선교단체의 중요한 지도자들로 섬

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체들의 생

명이 유지되는 평균 햇수가 25년이라

고 하는데 30주년을 맞는 밀알선교단

은 이제 막 사춘기를 벗어난 느낌입니

다. 밀알선교단은 현재 24개국에 69여

개 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단은 

이사회가 구성되고 단장 이하 간사들

을 유급으로 두고 있는 그 지역의 밀알

선교단을 의미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가주 밀일선교

단을 중심으로 모금한 171,900 달러

를 90명의 장애인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행사도 겸하였습니다. 9년째 

계속하고 있는 이 밀알장학금 수여식

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장되어가고 있

습니다. 대회 중에 장애인 신학세미나

도 있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설

교하시는 장승익 박사님도 세미나의 

발제강연을 위해 독일에서 오셨습니

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저도 장애

인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들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밀알선교단의 특색은 받기보다는 

주려는데 있습니다. 밀알선교단의 3대 

목표는 “전도, 봉사, 계몽”입니다. 밀알

선교단은 고집스럽게도 기독교의 ‘전

도’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

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

는 많은 도움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

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교회

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을 돌보는것이 

성서적인 가르침이라는 계몽을 얻게 

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밀알선교단은 또한 서로 봉

사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운영체계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밀알선교단

의 신앙정신과 운영방식이 장애인들

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지니게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밀알 식구

가 되었습니다. 더 넓게 생각하면, 우

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장

애인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

이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

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에는 항상 장애인들이 먼저 보였습

니다. 교회의 눈에도 장애인들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번 밀알선교단 미주대회는 우리 교

회에 큰 축복을 남겨주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옛 생각들이 철옹

성처럼 진을 치고 그 거점을 강력히 내

리고 있다. 세상의 거리에서 마구 주어 

들은 경험이나 정보가 여과 없이 축적

된 그런 혼란한 사고들이 혼재해 있기

도 하다. 세속적이며 선정적인 미디어

가 뿜어내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사람

들의 의식 속에 무절제하게 밀려오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도 없이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여과 의

식이 없이 대하고 그런 것에 의해 자극

을 받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렇게 살아가나 보다’라고 줏대 없이 유

혹을 받기도 한다.

불신의 가정에서 자라나 부지불식

간에 형성된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있

다. 광고, 대중문화,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잡은 세상의 

가치관도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

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진리와 어긋

난 인생관이 주입되기도 한다. 우리 자

녀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 중에는 

동성연애자며 무신론자들이 적지 않

다.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들에 의해 우

리 자녀들이 오염되기도 한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가치

관들이 내 사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

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는 사탄의 공

격에 노출되는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하다. 인간의 타락으로 그 지성은 심

히 어두워 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러한 인본주의적이며 세상적인 가

치관들을 총체적으로 모아 견고한 진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견고한 진이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견고한 진이 

우리의 사고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모

든 행동과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도저히 인간

의 힘으로 극복해 낼 수 없다. 그것은 

죄와 악의 권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이기 때문이다. 그것과 

싸우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

관을 추구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여기

에 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는 길은 우리

의 사고를 성서적이며 신앙적 세계관

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마음은 혼란하고 복잡

하고 뒤엉켜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

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

원의 빛이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비추기 

시작하며 은혜의 빛이 임한다. 우리의 

어두운 생각, 타락한 생각, 잘못된 생

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 새

롭고도 바른 생각으로 바뀌어 나간다.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새로운 생각, 위대한 생각, 참된 생각

이 임한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

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기 시작할 

때 신선한 생각이 깃들기 시작한다. 긍

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들

이 우리들의 마음에 밀려온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

의 현실을 새롭게 한다.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인생의 현실이 결코 바

뀌는 법이 없다.

밀알선교단 미주대회를 마치고

새 생각을 품으며 삽시다

저는 2008년도에 선교를 위해 아이

티에 다녀온 이후 1년 뒤인 지난 해 11

월 아이티에 두 번째 다녀왔습니다. 제

가 다녀온 지 채 두 달이 안되어 이번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연유

로 제게 아이티 대지진은 전혀 남의 일

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

픕니다. 이번에 붕괴된 공항 새청사를 

비롯하여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전경이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과자로 만

드는 현장과 그 과자를 먹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

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한끼

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사망자 20만명, 이재민 150

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로 대재앙입니다. 지진을 일어나게 하

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지진을 ‘재

난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

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방문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티는 ‘나라가 아니다’였습

니다. 정부가 있지만 정부가 국민을 위

해 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국은 

고사하고 수도(首都)조차 상하수도 시

설이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하

지 않아 거리는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찰이 있지만 전혀 제 역

할을 못해서 UN군이 온 나라의 치안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거

의 없습니다. 현재 세계각국에서 구호

물자가 도착하였지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티

가 ‘사탄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붙잡혀온 아이티사람들

은 1804년 프랑스 식민통치로부터 독

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이들은 1791년 

사탄의 힘을 빌어 독립하기 위해 사탄

에게 나라를 바쳤습니다. 대다수 국민

들이 지금도 사탄을 숭배하는 부두교

(Voodoo)를 따르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에 대통령이 나라를 사탄에게 바친

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11월의 방문을 통

해 아이티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아

이티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

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

습니다. 이들은 매우 영적이며 음악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매우 순수하고 신

실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조국이 변화되기를 갈구하는 젊은이

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출애굽 직전 이

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께 상달된 것처럼, 아이티사람들의 오

랜 절규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된 것

입니다. 전세계가 동시에 지금처럼 아

이티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

은 나라가 하나가 되어 지금처럼 아이

티를 도운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주

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티를 ‘하나

님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 아이티사

람들을 가난과 질병, 부정부패의 늪에

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지진이라는 충

격요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영적

인 눈으로 아이티 지진을 바라보며 하

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해주려면 그들의 인생

의 문제와 고민이 무엇인지 탐색해야 

한다. 고민에 귀 기울이며 사랑어린 

질문으로 다가가야 한다. 진정한 축복

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도록 돕는 것이다.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 Bill Bright 

박사는 ‘사영리’에서 첫 번째로 “하나

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원

리를 제시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

를 축복해주는 것이다.

전도할 때 종종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로 겁을 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애쓰는 사람

들이 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 얻게 도와주려고 그런 말을 꺼내 

들었더라도 실제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만든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저주로 들리

기 쉬운 부정적인 메시지보다 더 강

력한 축복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

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돌

보고 계시고 당신의 인생을 위해 가

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 

인생에 대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

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약속하

는가? 어느 캐디의 고백처럼 “부처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고, 제 인생을 위

한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하

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에 계획을 갖

고 계신다고 했어요. 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

금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기도

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되는 것

만이 축복은 아니다. 때로는 안 되는 

역사가 축복이다. 그래야 진로를 바꿔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어부인 베드로

에게 고기를 더 많이 잡는 것으로 축

복해주지 않았다. 고기대신 사람을 얻

는 어부로 살도록 그를 이끌어주셨

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

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세상에 몰

두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것이다. 

세상일에 몰두해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 세우는 게 축복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

람을 위해 세상일이 잘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김영길 칼럼

김 영 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정인수 칼럼

정 인 수 목사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김만식 칼럼

김 만 식 목사
시애틀 늘푸른교회

재난의 옷을 입은 축복
< '진흙 쿠키의 나라'로 불리우는 아이티! >

서창권 칼럼

서 창 권 목사
시카고한인교회

축복하는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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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슬람화를 우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슬람이 세계정복의 투쟁 이념

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원리

주의 집단은 이슬람 세계는 평화의 집, 

비이슬람은 전쟁의 집으로 해석하고 비

이슬람 세계를 향한 투쟁을 선언한다. 

그들은 이슬람과 서구, 이슬람과 마르

크스주의 세력, 이슬람과 시온주의 사

이에는 전쟁 상태가 존재하며, 이슬람에 

대적하는 이 세력은 무슬림을 지배하고 

식민지화하며 착취할 것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이 세력들에 대항하는 전쟁은 

선포할 필요도 없이 이미 그곳에 있다

고 주장한다. 무함마드는 살아있을 때부

터 다른 나라의 정복을 지시하고 행동

했다. 그래서 칼리프(이슬람 제국의 최

고 통치자)들이 칼을 들고 중동과 구라

파 일부 및 북아프리카를 정복하였다.

이슬람화를 위해선 폭력도 정당화된다. 

마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공산

주의 논리와 같다. 선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폭력이라는 불법적 수단도 정

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러가 일어

날 때 일부 이슬람 지도자들과 언론들

은 이슬람이 한 테러가 아니라는 성명

이나 보도를 낸다. 하산 소령의 총기 난

사 사건 이후 미국의 한 이슬람단체도 

이슬람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내용

의 성명을 냈다. 그리고 언론들은 미국

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감을 부추기는 내용의 보도

를 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테러가 이슬

람을 납치한다고 개탄한다. 그러나 실

제로 테러를 강력하게 응징하는 이슬람

단체가 없다고 한다. 만약 이슬람 국가

에서 테러하는 무슬림을 비난하면 도리

어 보복을 당한다고 불안해 한다. 최근 

서방에서 이슬람 테러를 연구하는 자들

은 이슬람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이 코란의 가르침 때문이라

고 말한다. 테러가 이슬람 공포증을 일

으키는데 무슬림은 테러 세력을 응징하

지 못하고 여론으로만 나쁘다고 할 뿐

이다. 이유는 코란이 불신자들에게 폭

력을 가할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

슬람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해

야 한다. 네덜란드의 국회의원이 작년 

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포하

였다. 그 내용은 테러는 코란에 근거한 

것이라고 역설하는 이맘의 설교를 편집

한 것이었다. 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무

슬림 출신의 일부 지식인들이 이슬람을 

향하여 지하드를 촉구하는 코란을 어떻

게 해석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호

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코란의 일부 내용을 인용

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하여 싸

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을 위하여 

싸우나니 사탄의 무리와 싸우라. 실로 

사탄의 교활함은 허약할 뿐이라’(코란

4:76), ‘하나님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

며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지한 것을 지

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이슬람)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비록 그들이 성

서의 백성(유대인과 크리스천)이라 하

더라도-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

까지 싸우라.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

움을 느끼리라’(코란9:29) 등이다.

이상 인용한 코란 외에도 폭력을 선동

하는 코란 구절이 더 있으나 여기서 생

략한다. 분명한 사실은 코란이 지하드를 

선동한다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

다는 것이다. 대형 테러 때는 영향력 있

는 이맘이 직접 테러리스트들을 지시하

는 것이 녹음되어 얼마 전 CNN이 들려

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 하순 

인도 뭄바이호텔 폭파 때 이맘이 테러

리스트에게 일일이 행동 사항을 지시했

다. 중요한 것은 순교하는 것을 하늘이 

기다린다고 말한 내용이다. 이것은 지

하드 수행을 이슬람 교리가 권장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산 소령도 영향력 있

는 이맘의 교육을 받았다고 보도됐다.

우리가 이슬람화를 우려하는 다른 이유

는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가 선지자이

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인 이슬람 학자

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와 이슬람은 아

브라함의 자손으로 같은 뿌리라고 주장

한다. 그러면 왜 이슬람은 기독교 신자

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공

격하라고 하는가? 이슬람은 신명기 18

장의 선지자와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 

성령은 바로 무함마드라고 주장한다. 코

란 3장81절을 인용하면 이렇다. ‘하나님

이 예언자들과 성약을 하사 성서와 지

혜를 주셨노라. 그 후 한 선지자가 진리

와 함께 오나니 그를 믿고 그를 도울 것

이라. 이에 확신하느뇨. 너희들에게 내

린 나의 성약을 지키느뇨. 그들이 대답

하여 가로되 확신하나이다. 그러면 증언

하라 내가 증인으로써 너희와 함께 있

을 것이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위 본문에 대한 한국어 코란 주

석은 성경의 선지자와 보혜사는 무함마

드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구약 신명기 18장18절에 무함

마드가 온다는 것이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고 아랍국가의 창설은 이사야서에 언

급되고 있는데, 케다르(Kedir)는 이스

마엘의 아들로 그 이름이 아랍국가 이

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계속>

종교의 자유도 상호주의 적용해야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온 세계가 떠들

썩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많이 떨어

진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환자가 급

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추운 날씨가 감

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감기

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

기도 감염 질환의 일종으로 추운 날씨가 

감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환절기,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는 건조하고 낮은 

온도에서 감기 바이러스의 공격력은 더

욱 강해지는 반면, 코, 목, 기관지 점막의 

수분은 증발되어 예민해짐으로써, 인체의 

면역력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방에서는 감기를 풍한사의 침입으로 

인한 병리상태로 보는데, 강력한 나쁜 기

운이 체내로 침입하여 정기가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와 정기의 비정상적인 상태

로 인해 사기가 침범한 경우로 나누어집

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그 치료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기의 증상으로는 콧물, 코

막힘, 기침, 두통, 가래, 목 따가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체로 7일에서 

10일이면 완화되는데, 때때로 심각한 합

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감기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등

이 있습니다.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200개

가 넘고, 계속해서 변종이 발견되고 있

어서 항생제로 감기를 치료하는 것이 쉽

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기 치료법

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으로서, 

Acetaminophen, Aspirin, Ibuprofen 등

의 진통제로 해열·진통시키고, Antihis-

tamines 제제로 콧물을 멈추게 하는 것

입니다. 

한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열이 나

는 것은 우리 몸을 침범한 사기에 대한 정

상적인 방어 작용이며, 콧물이나 기침은 

체표에 머무르고 있는 사기를 체외로 배

출하기 위한 인체의 자정·면역작용입니

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여 인위적으로 이

러한 증상을 억제시키면, 바이러스 즉 사

기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체

내 깊숙이 침투하게 되므로 병이 더 악화

되는 결과를 낫게 되는 것입니다. 계지탕, 

마황탕, 갈근탕, 패독산 등 감기 치료에 

상용되는 한약은 그 증상에 따라 매우 다

양한데, 이러한 것들은 인체의 정기를 북

돋아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사기를 체외

로 배출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감기를 치

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엔 감기예방과 

치료에 좋은 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 동국대 한방병원장 조선혜 

213-487-0150

여러 디지털 기기의 발전 속도와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의 기능 발

전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

다. 또한 엄청난 흥행이나 이벤트성 

기획물 뒤에는 이들 기기들의 활약

이 늘 업데이트돼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교회는 그 동안 피아노, 파이프 

오르간 등이 주축이 되어 비교적 심

플한 음향 증폭장치가 가미돼 훌륭

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이

들 기기들은 몇 십 년은 기본이고 

심지어 1세기 가까이 그 기능은 수

행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

다. 

오늘날 디지털로 무장된 기기들

은 놀라운 기능 뒤에는 기대보다 훨

씬,짧은 시간이 흐른 후, 어떤 특정 

부분의 교체, 업그레이드 보수유지

의 난해성과 심지어는 내구성 결핍

과대체부품실종으로 간단한 수리

조차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성능의 업그레이드나 다른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기기들과의 호환성, 

작동도 어렵거나 안 되는 경우도 너

무 많다. 

결국, 오늘은 엄청나기도 하고 놀

라운 시스템이 불과 5~6년 후에는, 

언제든지 형편이 되면 거의 대부분

이 교체돼야 하는 운명이거나,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비상식적 감

가상각(減價償却)이 현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흥행 사업이나 이벤트에

서는 별문제 될게 없다. 할리우드

의 영화나 흥행 사업은 마음껏 투

자하여 관객을 놀라게 해 최소 7~8

배 이익창출을 목표로 처음부터 기

획되기 때문에 투자에 그리 인색하

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는 이와는 거리가 멀고 더욱이 

흥행이나 이벤트성은 적거나 없어

야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 분위기 

일 것이다. 최대한의 성의로 우리

가 주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명제 

앞에,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오늘날 엄청난 설비투자가 몇 년 

후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돠다시피 

하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피땀 흘려 

마련한 교회 재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담당자가 바뀌어도 간단

한 인수인계, 매뉴얼 습득 정도로 

시스템이 원활하면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심플한 설계/설치가 바

람직하다. 

[둘째] 마스터 컨트롤에 전체 시

스템이 복잡하게 연동되어진 것은 

교회엔 바람직하지 않다. 흥행 사업

에는 뛰어난 엔지니어가 항시 목숨 

걸고 붙어 있다. 전체를 훤히 파악

할 줄 아는 기사 밑에 또 여럿의 전

문가가 항시 어떤 문제에든 대처하

기 위해 숨죽이고 있다. 그러나 교

회는 그러기가 매우 힘들다. 

기자재 manufacture에서 강권

하는 Integrate System이 항상 어

디에나 좋지는 않다. 오히려 Block

화하여 어떤 문제든 즉시 작은 범위

에서 해결하려들면 쉽고 빠르다. 

[셋째] Block화 한 시스템에서 

언제든 부분 교체,upgrade 가 가능

하도록 염두에 두고 설계, 설치가 

되는 선에서 만족해야 한다. 그래야

만 나중 기기의 호환성 또는 부분 

업그레이드시 직면해야 하는 엄청

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과유불급

은 오늘날에도 통하는 지혜다. 

[넷째] 몇 년 후에는 어차피 교체

해야하는 현실을 미리 계산해서 설

계한다. 되도록 아날로그(수명이 오

래 감)에 많은 Portion을 잡고 디지

털은 최소 또는 Block화 하여 그 부

분이 업그레이드 가능하도록 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귀로 듣는 스피

커는 1세기 전에 만들어져 지금껏 

전혀 변화지 않은 그 원리를 그대로 

쓰고 있다. 단지 장사꾼들에 의하여 

이렇게 저렇게 겉모습만 가격과함

께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전체에 불어 닥친 불황으

로 여기저기서 거품을 빼야 한다고 

말한다. 예배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이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이다. 첨단 멀티미디어로 더 쉽게 

빨리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착각

하게 만드는 것도 또한 지금 우리

의 현실이다.  우리주변에도 현명

치못한 거품이있지않나 돌아볼때

인 것 같다.

건강 칼럼

조 선 혜 원장
LA 동국대 한방병원 

음향 칼럼

이 영 식  대표
킹스 미디어

기  고

전 호 진  박사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 총장

감기의 계절입니다

예배와 멀티미디어에 대한 작은 생각

< 우리는 왜 이슬람화를 경계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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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네브 종교 개혁 공원의 개혁자 석

상 좌우에는 각국의 주요 개혁자들의 

석상들이 함께 있다. 그 중 석상 오

른편에 우리에게 그 동안 잘 알려지

지 않았던 프랑스 위그노를 대표하는 

꼴리니 제독의 동상이 서있다. 깔뱅은 

프랑스 종교 개혁의 원리적인 것들을 

제공했다면, 꼴리니 제독은 그의 가르

침을 몸으로 실천에 옮긴 위그노의 정

신적 지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 학살로 희생되지 않았다면 프랑스 

역사가 바뀔 뻔했던 주요한 인물이기

도 하다. 

꼴리니가 유명 귀족 가문으로 왕정

의 주요 인물로 등용될 수 있었던 것

은 아버지 꼴리니 1세가 1514년에 아

이 셋을 가진 과부 루이즈(Louise de 

Montmorency)와 결혼하면서 부터

이다. 루이즈의 동생 안느 드 몽모렌

시(Anne de Montmorency)는 훗날 

유명 가문의 군의 최고 권력자가 된

다. 그러나 꼴리니 제독이 세 살 때인 

1522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

자, 삼촌 안느가 교육을 책임지게 되

면서 꼴리니는 어릴적부터 인문주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가정교

사인 니꼴라(Nicolas Berault)는 에라

스무스와 프랑스 인문주의 대가인 기

욤 부데(Guillaume Bude)와 친밀히 

교류를 나누던 사이였다. 성직자가 되

기를 원했던 삼촌의 기대와는 달리 삼

촌을 따라 군인이 되었고, 해군 제독

으로 큰 전공을 세우게 되면서 안느

를 이어 권력의 핵심부에 오르게 되

었다.

그러나 위기를 느낀 까뜨린의 음모

로 결국 꼴리니가 저격을 당하게 되

며, 샤흘르 9세는 모후(母后) 까뜨린

과 동생 앙주 공과 함께 부상당한 꼴

리니 제독을 찾아간다. 꼴리니 제독

은 왕과 독대한 후, 플랑드르 지역에

서 스페인에 대항해 계속 싸워줄 것

을 요청하지만 까뜨린의 개입으로 대

화는 중단된다. 왕은 “나의 아버지여, 

당신은 상처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

소.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오”라

며 복수를 약속하고 떠난다. 곧이어 

위그노 지도자들이 제독의 집을 방문

하자, 꼴리니는 위험을 피해 곧 파리

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지도

자들은 마지막까지 왕의 말을 신뢰하

고 기다려 보자는 지배적 의견으로 파

리에 계속 머물게 된다. 하지만 왕은 

모후 까뜨린이 저격의 배후 세력임을 

알게 되자 배후 세력을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엉부와

즈의 음모를 시도했던 사건을 떠올리

며 차라리 위그노 세력들의 정치적 권

력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살해하는 것

이 낫다는 쪽으로 결정하게 된다. 결

국 왕은 왕의 군대 외에 용병을 고용

하였으며, 주교의 통제 아래 있던 시

민 상비군을 동원한다. 왕과 함께 주

교와 교구 사제들은 파리 12개의 각 

교구에 연대에 해당되는 시민 상비군

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학살을 계획한

다. 새벽 2시에 앙리 기즈는 rue de 

Bethizy (현재 rue Saint Honore)에 

있는 꼴리니 제독의 집을 포위하였으

며, 이 지역의 가톨릭 주민들은 미리 

피신시킨 후 거사를 알리는 성당의 종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독은 한밤중에 소음이 계속 이어

지고 간혹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한다. 

하지만 기즈 일가에서 자라났던 제독

의 하인인 벰므(Besme)는 기즈의 명

령을 받아 제독 집의 문을 열어줄 준

비를 하고 있었다. 꼴리니는 자신의 

최후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함께 

있던 메흘랑(Merlin) 목사에게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부탁

드리는 기도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는 

“나는 오래 전부터 죽을 준비가 되어 

있소. 하지만 당신들은 피신하여 목숨

을 구하시오.”라 말한다. 곧 제독의 주

변 사람들은 옥상을 통해 탈출을 시도

하지만 대부분 죽고 부하 Cornaton과 

Merlin 목사만이 피신하게 된다. 곧

이어 암살자들은 배신자 벰므의 인솔

을 받고 그의 침실로 들어닥친다.

벰므는 제독에게 “그대가 제독인

가?”라고 말하자, 콜리니는 의연하

게 “젊은이, 자네는 부상으로 이미 죽

어가는 늙은이에게 왔지만, 나를 죽

인다고 하더라도 내 생애를 크게 단

축시키는 것은 없네.”라고 대답한다. 

벰므는 손에 들고 있었던 창으로 제

독의 가슴을 찌른후 머리를 두들기

자, 제독은 그대로 쓰러진다. 그러자 

주변의 가톨릭 교도들은 소지한 무기

로 콜리니를 다시 찌르고 때렸다. 그 

순간 제독의 뜰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기즈 공작이 창문을 향하여 소

리쳤다. “벰므야! 끝났는가?” 그러자 

“네! 주인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 대답한다.

살인자들은 제독의 시신을 창문 밖

으로 던졌고, 기즈는 피투성이가 된 

시체로 다가가 피를 닦은 후 제독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제독의 얼

굴을 발로 힘껏 걷어찼으며, 곧 머리

가 잘려져 나갔고, 그의 머리는 소식

을 기다리고 있던 까뜨린에게 보내졌

다. 그후 방부 처리가 된 그의 머리는 

교황에게 보내졌다. 그의 몸은 양팔이 

잘라진 채 길거리 여기저기에 3일 동

안 끌려 다니다가 발목을 밧줄로 묶어 

외곽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친구이

자 친척인 프랑수아 드 몽모렌시가 시

신을 수습한 후 꼴리니의 집인 샤티옹 

성(Chateau de Chatillon)으로 보내

어 장례하였다.

1972년에 루브르 동편, 대학살의 

시작을 알렸던 생 제르망 록세흐아 성

당을 가로 지르는 길 이름은 그의 이

름을 따라 바뀌게 된다. 꼴리니의 살

해를 시작으로 대학살은 전국으로 번

져 나갔고, 샤흘르는 9세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즐기고 싶어 거리를 나서

게 된다. 그러나 학살의 악몽으로 밤

마다 시달렸고 이를 잊기 위해 술과 

쾌락에 빠져 지내다가 2년 후 1574년 

방센 성(Chateau de Vincennes)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독일인이었던 배신자 벰므는 훗날 

위그노들에게 체포되었고, 라 로셸

(La Rochelle) 시민들은 그를 교수형

에 처한 후 네 토막으로 자르려 했으

나 Bretanville에 의해 살해된다. 한편 

까뜨린은 남편 앙리 2세의 죽음 이후 

세 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지만 그 세 아들들의 잔혹한 죽

음을 목격해야 하는 비운의 여인이다. 

그녀는 이태리 문화를 프랑스에 도입

하는 일에 많은 공헌을 세웠지만, 너

무나 많은 이들의 피를 흘리게 한 채 

1589년 만 70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다음 주에 계속)

프랑스 파리에서, 권현익 선교사

pariskwon@hanmail.net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갸스파 드 꼴리니

훗날 감옥으로 바뀌었고, 많은 위그노들이 이곳에서 죽어갔다. 감옥의 벽에는 수많은 
사연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제독 모친의 목사였던 모흐(Maure) 목사의 최후 모습과 살해된 후 창문으로 던져져 참수당한 꼴리니 제독의 최후 모습.

시신들을 보며 즐기는 샤흘르 9세.

제네바 개혁자 동상 옆에 있는 꼴리니 동상

‘위그노의 거장’ 갸스파 드 꼴리니 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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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제2교육관: 3440 Wilshire Blvd. Suite 276, LA CA 90010
Tel: 213-215-8523 / www.scrdm.org

3550 W. 6th St. LA, CA 90020  Tel: 213-448-9999

문의: 213-380-1112

남가주리디머교회

주님세운교회

담임:김요섭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본당)
주일 2부예배: 오후1시 (본당)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11시 (제2교육관)

주일학교/중고등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새벽예배 (화-토) 오전6시 (본당)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 213) 550-7377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얼바인침례교회
담임:한종수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7시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9시45분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45분
주일 4부예배: 영어예배 :오후1시35분
새벽기도 (화-토) 오전5시30분

주일예배: 오전 11시 
금요 성경공부: 오후 8시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6시

ShimChurch.org

담임 이철기 목사

쉼 있는 교회

동양선교교회

오렌지새영교회 

윌셔크리스천교회 

소중한사람들(구,거리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담임: 임병철 목사

담임: 엄규서 목사

대표: 김수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7시00분
주일 2부예배: 오전8시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10시15분
주일 4부예배: 오후12시15분
주일 5부예배: 오후2시30분
Family Chapel e.m Sunday: 12:00 pm

주일예배:오전11시  

새벽기도회(화~금):오전6시20분 

수요예배&성경공부:오후6시

주일예배: 오후 1:00 /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기도 : 오전5:30(월-금)
                오전 7:00(토)
셀모임 :    오전 7:00(토)

주일예배: 1부 8시30분 / 2부(영어예배) 9시45분

               3부(전통예배) 11시30분 / 4부(찬양예배) 2시

주일학교: 11시30분    토요젊은이 예배 6시

매일 오전7시 (다운타운 4가 Crocker st.)찬양과 나눔예배 
주일 1부 오전7시 거리예배 / 2부 오전9시30분 센터예배
한인홈리스자활센터 운영, 후드뱅크 운영, 한국노숙자
무료급식 및 노숙자전용교회, 센터운영, 미얀마 무료급식 및
고아원 운영, 중국, 멕시코, 북한 무료급식 지원사업

3921 Wilshire Blvd., #400-4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380-7755

SL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담임:김옥균 사관

주일 예배: 1부 오전 8시 / 2부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후 1시 30분
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한어 청년부: 금요일 오후 7시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323-466-1234   www.omc.org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el:213-480-0714   www.salvationarmy.com

315 S. Knott Ave.#206 Anaheim, CA92804
Tel : 714-900-1008 comingj@gmail.com

61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 213-382-5658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www.ppeople.org
Tel: 213-385-4515   Fax: 213-385-5474   E-mail: streetla@yahoo.com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90020 
teL : 213-383-2939   newLifeoAsis.org

주일 4부(청년):            오후 1: 30

나성한인감리교회

한인어린이회
( 어린이 선교회 )

회장:  테레사 엄  목사

비영리 법인 주 연방정부 iRS

14555 Valley View Ave. Suite C.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 714-236-0256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주일 2부 (영어)예배: 오전 9시 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 (화-금) 오전 5시 30분, (토)오전 6시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주일 2부예배: 오전9시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30분

주일 4부(청년): 오후1시30분

수요예배:  7시 20분 

한국학교 오전 10시

뮤직 아카데미 

오후 1시 30분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 213-380-9377, Fax : 213-380-9378

새벽기도회: 6시  수요예배: 7시30분   금요기도회: 8시

주일예배: 오전11시,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 (매일): 저녁 7:00

SOLOMON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 (PH.D)
부총장: Dr. Brent Price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주일 2부예배: 오전9시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12시30분

-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 찬양예배 오후 3:30

1829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교회 :  (323) 732-7356  목사관 : (818)993-3574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 오전 11시30분 

갈릴리선교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 : 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 : 00

youth : 11 : 00

어린이부 : 오전 11 : 00

새벽기도회(화~금) : 오전 5 : 30

토요연합새벽(토) : 오전 6 : 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el : 323-735-6412, www.gmcchurhc.com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90248  
T (310) 719-2244  F (310) 719-2229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주일1부 오전 8:30 본 당, 2부 영어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3부예배 오전 11:00 본 당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유아유치부 주일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실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30분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el: 310-940-1646 / 714-397-2875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교회 :  (213) 745-9191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주일 1부 :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 오전 11시 

주일찬양 : 오후 1시 30분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금요예배 : 오후 8시 

새벽예배 : 오전 5시 30분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793-2297, 2298(Fax)  www.wbpcusa.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www.junimchu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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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Add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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